
항의

아프리카계 에릭 녹

스 목사는 지난 6월부터 

도시 전역의 시위에 참

석 해  비 영 리 단 체 인 

HOLLA를 통해 멘토링

하는 아이들과 합류했

다.

녹스는 "약 한 달 전에 

그들을 지원하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감동했습니다. 저

는 그들의 이야기를 되찾고 우

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무

언가를 위해 싸우기 위해 그 불

꽃을 부채질하려고 노력하고 있

습니다. 공평하게 경쟁하고, 체

계적인 억압에 대처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

의 잔인함을 비판하는 것”라고 

말한다.

포틀랜드 시위자의 대다수가 

평화롭지만 녹스는 폭력적인 소

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 즉, 연방요원에게 돌과 폭죽

을 던지거나 법원 옆에 낙서에 

"Die Pigs"를 낙서하는 종류다. 

그러나 그에게는 불의에 맞서야 

할 필요성이 극단주의자들의 행

동을 능가한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은 항상 

가난하고 악의적인 사람들과 함

께 가장자리 즉 억압에서 시작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에 의

하면 미국사회는 현재 백인우월

과 권력과 제국으로 봉합된 기

독교를 믿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구가 전국 평균(13%

에 비해 6%)의 절반도 안 되는 

포틀랜드에서는 백인 크리스천

들이 흑인 운동가들이 이끄는 

시위와 시위에 동참했다. 주황

색 옷을 입은 아빠는 최루탄을 

밀어내기위해 잎사귀를 들고 다

닌다.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에

게 자전거 헬멧을 착용해 고무 

탄환으로부터 보호한다. 엄마들

은(the “Wall of Moms”) 노란색 

옷을 입고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의 시위에 참석한다. 대부분이 

크리스천들인 엄마 부대는 백인

여성으로서 포틀랜드의 흑인 이

웃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을 이해

할 수는 없지만 시위에 참가해

서 그들을 지원하고 생활환경을 

바꾸기 위해 나서고 있다. 

기도

포틀랜드 크리스천은 지역사

회의 불의에 맞서 싸우려는 똑

같은 욕구를 공유하지만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포틀

랜드 외곽에 있는 오리건 주 그

레셤에 있는 이스트힐교회의 아

프리카계 목사인 키스 젠킨스는 

최근 시위에 참여하거나 참석하

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침묵하

지 않았다.

"시위의 모든 아이디어는 문

제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경

험에 대한 불의와 불평등이 있

습니다. 따라서 나는 시위가 벌

어지고 있는 최전선에 있을지, 

정책과 체계적인 변화가 일어나

고 있는 후방에 있을지를 선택

해야했다"고 고민했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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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강의 송태근 목사 “Why에서 What으로” 

KAPC 목회와 신학 포럼 시작

한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금주의 기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사랑과 공의를 실천함
으로 공평과 화평을 이루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찌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찌로다

아모스 5장 23, 24절

오리건주의 최대 도시인 포틀랜드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다른 도시에서 처럼 평화적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미국 내 

대부분의 도시에선 항의 시위가 6월 중순 이후 잦아들었으나 포

틀랜드에서는 이 시위가 계속되면서 일부 과격파 시위대가 경찰

의 진압에 항의하며 폭력, 방화, 공공건물 파괴를 벌였다. 이에 

트럼프가 연방요원을 투입했지만 주 정부와 시 정부는 이에 반대

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포틀

랜드의 시위는 연방요원 투입을 계기로 더욱 격렬해졌다. 연방요

원들이 소속기관을 밝히지 않은 채 차량을 동원해 강제로 시위대

를 체포하고 구금했다. 이들은 또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시위대에 

발사했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포틀랜드 시위대를 

“폭력배” “무정부주의자”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시 정부 관리들은 

평화적 시위대와 소수의 말썽꾼 시위대를 구분해야 한다며 연방

요원 투입이 오히려 말썽꾼 시위대에게 명분을 주고 시위 전체를 

과격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위가 계속됨에 따라 포틀랜드 지역 기독교 지도자들은 참여

방법과 참여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했다. 많은 사람들이 흑인의 삶

을 옹호하는 데 깊이 신경을 쓰지만 시위는 복잡하고 참가자의 목

표와 전술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Black Lives Matter”를 외

치는 그룹의 이데올로기와 세계적인 유행병의 한가운데서 크리스

천들도 항의하기 위해 수천 명의 군중에 합류하지만 이러한 싸움

의 도덕적 모호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제기된다. 이 혼돈의 순

간에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크리스천이 어떻게 하면 

정의를 위해 나설 수 있는가?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포틀랜드 크리스천들은 그들이 고

향이라고 부르는 도시를 대신해“정의를 행하라”는 성경적 지시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Portland 

Is Still Protesting. Where Is the Church?: Christian leaders 

weigh when and how to engage in the city’s mounting clash 

over racial justice).

시위 한복판에서 복음을 외쳐야 한다!
CT, 포틀랜드 시위 참가와 기도운동으로 고민하는 크리스천들 소개

미 주 한 인 예 수 교 장 로 회

(KAPC, 총회장 조문휘 목사)가 

주최한 목회와 신학 포럼이 8월 

18일 오후 5시(동부시간 오후 8

시) 줌미팅으로 열렸다. 이 포럼

은 4주간에 걸쳐 매 화요일 같

은 시간에 열린다. 일정은 다음

과 같다.

△8월 18일: 송태근 목사(서

울 삼일교회) “Why에서 What

으로” △8월 25일: 정민영 선교

사(GBT 공동대표, WBT 국제 부

총재) “팬데믹 시대의 도전을 변

화의 기회로” △9월 1일: 강영안 

교수(미국 칼빈신학교 철학신학

교수) “목회자의 독서와 말씀 묵

상” △9월 8일: 김병훈 교수(합

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시대적 과제로서 교회론

의 재정립” 

박성일 목사 사회, 조문휘 총회

장 기도로 시작된 이날 포럼은 이

윤석 목사가 강사 송태근 목사(

삼일교회 담임) 소개를 했다.

송태근 목사는 “목회학은 목

회경험을 이야기하는 학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그것이 무용지물

이 됐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답이 없는 시대”라며 “후배들에

게 목회를 설명하는 것이 무모

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욥기를 강의했다. 

그는 “욥기 2장 9절에 욥의 아내

가 종기 난 욥이 질그릇 조각으

로 몸을 긁고 있는 걸 보면서 하

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하나님을 욕하라는 표

현은 나오지 않는다”며 “욕하고 

죽으라는 단어로 사용된 바라크

는 하나님을 실컷 찬양하다 죽

으라는 표현”이라 설명했다. 송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 욥이 흔

들린 건 친구들 때문이다. 욥의 

친구들의 질문은 율법주의적인 

프레임에 의한 것이었고 그 프

레임에 욥이 걸려들었다”며 “욥

의 신앙은 경건하며 의로웠지만 

율법주의적인 카테고리를 벗어

나지 못했다. 
<9면으로 계속>

KAPC 총회가 주최한 ‘목회와 신학 포럼’이 지난 18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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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1. 원격근무(Telepresence) 

혁명이 미국 노동을 변화시킬 

것이다.

2000년 이후 여행, 음식,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소비

가 급증하면서 식당, 호텔, 

놀이공원을 포함한 레저 및 

숙박 분야 고용이 다른 분야

에 비해 3배나 빠르게 늘어

났다. 하지만 MIT의 미래의 

직업(Work of the Future) 

태스크포스의 공동의장인 

데이빗 오토(David Autor) 

교수는 세 분야의 일자리 호

황이 끝났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MIT의 엘리자베스 레이

놀드(Elisabeth Reynolds)와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에서 “

텔레프레전스”라 부르는 원

격근무가 증가하면서 사람

들이 집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고, 이에 따라 레

저, 숙박 분야의 일자리가 줄

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출장이 10-20% 감소한다

면 항공사, 호텔, 식당의 일

자리가 타격을 입게 된다. 오

토 교수는 “직원들은 출장기

간 레저와 숙박 분야에 많은 

지출을 합니다. 평일에 고급

호텔에 묵으면서 정상요금

을 모두 지불하고, 비행기

에서는 비즈니스 클래스 비

용을 냅니다. 또한, 리무진

과 호화로운 식사에 법인카

드를 이용합니다”라고 분석

했다.

오토 교수는 도심 지역의 

자영업, 중소기업들도 어려

움을 겪게 되리라 전망한다. 

“우리 대부분은 주중에 집에

서 도심의 직장으로 통근합

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 

도심의 노동인구가 줄어들

게 되죠. 다시 말해, 평일에 

회사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덜 먹게 되고, 해피아워에 바

에 가는 사람들, 쇼핑하는 사

람들도 줄어듭니다. 빌딩 청

소, 보안, 유지관리 서비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당

연하고요.”

소매업에서 유사한 사례

를 찾아볼 수 있다. 20세기 

후반 소매업 분야의 일자리

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아

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하면서 소매점의 고용

이 감소했다. 이와 유사하

게, 원격근무 혁명은 화이

트칼라 직장인들의 통근

에 따라 도심 근무지에서 

유발되는 일자리를 줄이

게 된다. 미국에서 대략 3

천만 명이 종사하는 식당, 

교통, 빌딩과 부지의 유지

관리 분야가 해당된다.

예측이 틀렸을지도 모른

다. 원격근무 혁명을 반박

하는 가장 합리적인 논리는 

인간이 습관의 동물일 뿐 아

니라 역사적으로 전염병으

로 인해 도시와 여가가 줄어

드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업워크의 수석 이코노미

스트인 아담 오지멕(Adam 

Ozimek)은 “지난 80년간 부

유한 사회일수록 여가와 주

거에 더 많이 지출해왔다”고 

분석한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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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미 가던 미래로 이끌어가는 타임머신
아틀란틱, 데렉 톰슨기자의 ‘팬데믹 시대 미래 변화’에 대한 3가지 예측 보도

지난 3월 기술, 금융, 미디어를 포함한 화이트칼라 산업에 

종사하는 수천만 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갑작스럽게 재택근무

에 들어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4개월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의 원격근무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

인다. 구글은 약 20만 명의 직원이 내년 여름까지 재택근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크 저커버그는 10년 안에 페이

스북 직원의 절반이 원격으로 근무하게 되리라 전망했다. 트

위터는 직원들이 영원히 집에서 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큰 기업들이 원격근무를 받아들이면서 고소득 일자리와 비

싼 주택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슈퍼스타 도시’의 부동산 시장

에 충격을 주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월세가 폭락하고 있

으며, 뉴욕의 사무실들은 여전히 비어 있다. 다주택을 보유한 

부유층이 맨해튼 도심의 집을 떠나 외곽의 집으로 옮기는 사

례가 늘어나면서 인구통계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류가 농사를 지으며 정착한 이후부터 일하는 곳에서 거

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하지만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지역에 기반을 둔 케이블TV, 지역신문, 백화점이 사라지고 있

다.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으로 대면경제가 축소되면서 일터

와 가정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원격근무가 더욱 확산할 것

으로 보인다.

최근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전문가들은 팬데믹 상황이 끝나

면 노동자 6명 중 1명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일주일에 최소 이

틀은 공유 사무실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

했다. 프리랜서 일자리를 연결하는 플랫폼인 업워크

(Upwork)는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팬데

믹 이후에 직원의 5분의 1이 원격으로 근무하게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사무직 노동자들이 도심의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가 없어진

다면 사람들은 슈퍼스타 도시 바깥에서 원격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처음에는 점진적이더라도 점점 확산

하면서 뜻하지 않은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원격 근무가 경제, 노동, 정치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해 본

다. 다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쉽게 이뤄지고 종종 틀리기도 

한다. 따라서 2회에 걸쳐서, 각 파트의 마지막에서는 가장 설

득력 있는 반박 논리를 언급할 것이다(The Workforce Is 

About to Change Dramatically: Three predictions for what 

the future might look like).

반려동물을 키우시는가? 얼마 전 조카

가 아이들 등쌀에 못 이겨 강아지를 편도 

7-8시간 운전하여 가서 샀는데 3,700불

이 들었다고 한다. 앞으로 키우는데도 만

만치 않은 비용이 들것이다. 교회 어느 집

사님 개는 미용(?) 한 번 하는데 70불이 

든다고 한다. 나는 머리 커트하고 샴푸에 

팁까지 포함해도 30불이면 된다. 그래도 

개는 키우는 보람이 있는 것을 본다. 끝까

지 충성스럽게 주인을 따라다니니까. 나

는 개도 고양이도 안 키우지만 고양이는 

사뭇 다른 것 같다. 심방 중에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 가는 경우가 있다. 고양이는 

되게 도도(?) 하다. 사람 눈치를 별로 안보는 것 같다. 걷는 것도 마치 그 

집에 주인이라도 된 듯이 거만하게 걷는다. 고양이를 키우는 묘미도 있

겠지만 그 묘미를 잘 모르는 내겐 주인 행세하는 고양이를 보고 “우째 

이런 일이”라는 탄식이 나온다.

사람들은 명품에 열광한다. 명품을 부러워하고 명품을 소유하기 위해 

온갖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명품뿐이 아니다. 수많은 상품들이 매

일같이 쏟아져 나온다. 그 상품을 하나라도 더 가지려는 탐심은 사람들

에게서 조금도 멈추어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싸움도 살인도 불사한다. 

도대체 누가 그 명품과 상품을 만들었는가? 사람이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들이 사람의 주인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만든 상

품의 종이 되는 것, 자본주의가 어리석게 빠지기 쉬운 덫이다. 공산주의

(共産主義)는 더 심하다. 그들이 주창하는 유물주의(唯物主義)는 신이 

없다는 사상이 아니다. 오히려 눈으로 보는 물질만을 신으로 강력하게 

섬기는 패역한 사상이다. 자기가 만든 것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우째 

이런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에 또는 그 곁에 사회주의가 있다. 사회주의는 

도덕주의를 앞세워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집단의 사상이다. 대부분의 사

회주의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런 제동장치나 기준이 없는 사회

주의의 알량한 도덕(Moral)은 결국 추해지고 온갖 부정부패를 양산해 

낸다. 그런 이념에 포로가 되고 종노릇 하는 사람이나 집단의 사악한 열

매를 보면 “우째 이런 일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바울도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

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

니라”(행20:28). 교회는 이렇듯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

이시고 거하시는 곳이다. 자본주의에서 일탈(逸脫)한 번영신학(繁榮神

學)이 교회에서 주인행세하려는 시도가 적잖이 있었다. 

공산주의는 또 어떤가. 한반도에서도 공산주의가 왕이나 된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하려는 것을 해방이후 지금까지 무수히 보아온 

바이다. 물론 한반도 옆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의 교회를 향한 만행은 이

루 말할 수도 없다. 그리고 결코 지나친 폄하는 아닌데 칼 마르크스의 

책을 비롯 몇 권 책을 읽고 자기들만의 시각으로 세상 문제를 판단하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성토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권력

을 갖게 되자, 온갖 이유를 들어 교회를 이리저리 흔들고 괴롭히고 조정

하려는 눈뜨고 못 볼 행태가 도처에 있다. “우째 이런 일이....”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고 종은 종답게 살자.

발행인 칼럼

우째 이런 일이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원격근무로 노동시장 변화 
프리랜서 기업가 정신 확산

대도시 탈출로 정치지형 재편



시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인간의 

삶의 전 분야에 대 재앙이 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 이것

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엄청난 반사이익을 보는 집단도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현 한국의 집권세력이다. 그들은 코

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활용하여 자신

들에게 매우 불리했던 지난 4.15총선에서 역대 최고의 승

리로 이끌었다. 이 승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훌륭한 정치

의 결과가 아니라 무능하면서도 편 가르기와 내편 챙기기, 

공공연한 내로남불, 선전과 선동에는 달통한 현 집권세력

이 초기 방역대응에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 조기에 막을 수 

있었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불러들였음에도 불구하

고 생명을 건 의료진들의 헌신적 봉사와 성숙한 시민의식

이 어울려 이룩한 방역의 결과를 자기들의 것으로 돌리는 데 성공한데다, 역병에 고통당하

는 국민들의 복지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재난지원금을 선거직전 전 국민에게 살포

한 결과였다. 

집권세력의 방역실패는 이번에 또다시 자행되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현상이 8.15

광복절 전에 이미 교회를 포함한 사회 곳곳에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한국의 코로나 사태는 거의 해결된 것처럼 선전하면서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여 

15-17일 삼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휴가지원금을 지원하면서까

지 국민들로 하여금 야외로 해안으로 휴양을 즐기면서 마음 놓고 대면접촉을 할 수 있도록 

독려까지 하였다. 이것은 방역당국이 경고한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책에 역행하는 정책

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국민에게 사과한마디 없이 코로나19의 확산의 책임을 교회에 돌리

고 있다. 그들은 그 결정적 명분을 광화문집회에서 찾았다. 광화문 집회는 사실 사랑제일교

회의 담임목사이며 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에 의해서 단독 개최된 것은 아니었다. 

현 집권세력에 불만을 가진 반정부적 일반 시민들과 교인들 및 NGO단체들과 그 회원들, 

친정부적인 민노총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이합집산이었다. 이때 모인 반정부적 세력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전광훈 목사의 주도에 흡수되어 공동의 분노의 목소리를 외친 것

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와 그의 교회, 더 나아가 전국 교회를 코

로나19의 재확산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반면, 불과 그들과 500여 미터 거리에서 2,000여

명이나 모여 시위를 벌인 민노총 집회 참석자는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이렇게 이들이 편

파적으로 유독 개신교회를 집중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것은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의 실정과 실책, 이로 인한 민심이반을 만회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책략이며 꼼수이

고, 그 이면에는 이미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체제혁명을 보다 용이하고도 신속하게 추진하

고자 하는 전술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현 집권세력은 대통령을 필두로 공공연히 사회주의를 선호하며 이를 미래 통일한국

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좌파정부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과거 노태우 정부시

절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국제정치의 원로학자인 노재봉 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그간의 한국의 정체성인 법의 통치를 지향하는 자유민

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지향하는 전체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이러한 전체주의는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실패

한 체제이었지만, 아직도 중국과 북한 등은 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미 기독교는 이러한 전체주의가 얼마나 반 

하나님적이며 교회를 말살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체제임을 경험하였으므로 한국개신교

회 특히 보수적 교단은 교단을 초월하여 좌파의 전체주의 지향에 순교적 각오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복음적이며 보수적인 개신교회는 현 

집권세력인 좌파세력의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현 집권세력을 형

성하는 이들이 학생데모를 주도할 때부터 교회를 공격하고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교회

는 현 집권세력의 방해꾼이고 눈의 가시다. 이를 극복하고 제거하지 않는 한 그들의 숙

원의 실현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교회의 주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온 세력에 칼을 휘두르며 저항한 베드로에게 칼

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교회에게 성령과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들려주시고 복음

전파와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운 

하나님나라를 확장하고 영광스럽게 해야 할 것을 명령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이러한 주님의 준엄한 명령을 성실하고도 지혜롭게 생명을 걸고 수행해야 한다. 이

때 교회는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압살하는 

빌미와 명분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전광훈 목사와 그 교회의 행태는 우리들의 훌

륭한 반면교사이다. 해외에 있는 교회들은 모국 교회가 이 도전을 잘 극복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모국 교회와 해외 한인교회는 도립을 같이하고 있음을 명심하자. 

<2면에서 계속>

만약 원격근무에 따라 사

람들이 샌프란시스코와 뉴

욕과 같은 부유한 대도시에

서 더 작고 소득이 낮은 도

시로 이주한다면, 대도시의 

고용과 경제는 줄어들더라

도 이주민이 유입된 지역의 

식당과 상점들은 성장하게 

된다. 또한 팬데믹 이후에 

출장과 대면 회의가 놀라운 

속도로 회복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

고, 오토 교수가 주장한 요

지는 설득력이 높다. 팬데믹

의 여파로 원격근무가 확실

하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 소매업의 사례에서 확

인했듯이 대규모 상업 활동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

로 바뀌면 경제적으로 엄청

난 변화가 일어난다.  

2. 원격근무로 인해 프리랜

서 기업가 정신이 확산된다

노동이 반드시 훌륭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것

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수

십 년 동안 직장은 많은 사

람에게 마지막 남은 커뮤니

티가 된다. 종교모임, 볼링

리그, 노동조합 등 다양한 

모임들이 해체되는 가운데, 

25세-55세의 성인 대다수

가 거의 매주, 거의 매일 찾

는 곳이 바로 직장이다.

원격근무가 급작스럽게 

확산하면서 여러 기업은 변

화한 환경에 맞게 일하는 방

식을 서둘러 바꿔야 했다.

관리자들의 원격근무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

뉜다. 놀랄 만큼 훌륭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

거나, 반대로 끔찍할 정도로 

실패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만약 관리자들이 거짓말 탐

지기로 직원들을 심문한다

면 대다수는 그들의 직원들

이 과로와 생산성 저하, 감

정 고갈, 감정적인 탈진 상

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될 것이다. 일부는 코로

나바이러스의 영향이지만 

사람들이 더 외롭기 때문이

기도 하다. 정말로 그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많은 노동자가 

동료들과 원격으로 근무하

게 되면서 감정적인 관계

도 변했다. 사무 직종의 기

업은 줌(Zoom)의 온라인 채

팅 그룹이 됐다. 이러한 상

황에서는 일상적으로 마주

치고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구글의 전 엔지니어이자 기

업 컨설턴트인 빌 듀웨인

(Bill Duane)의 표현처럼 일

상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온

라인 소통은 상호이해의 지

뢰밭일지도 모른다. 의미 없

어 보이는 사무실의 일상적

인 상호관계가 업무의 생산

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

문이다. 동료들과 그런 관계

가 없다면 친근하지만 귀찮

은 직장의 동료들은 성가시

기만 한 주위의 여러 사람 

중 하나로 격하될 수 있다.

재택근무를 하면 직장 내

에서의 관계가 약화하고 외

부세계와 상호작용이 늘어

난다. 직장 상사와 동료의 

슬랙 메시지만큼이나 링크

드인,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서 맺는 관계가 가까워진다. 

직장 동료들과의 유대는 점

점 약해지고 직장 밖의 다른 

근로자들, 전문

가들과 네트워

크가 더 강해

진다.

직장 내의 관

계가 가상공간

에서 이뤄지는 

것을 체감할수

록, 더 많은 직

원은 부업을 하거나 심지어 

창업할지도 모른다. 원격업

무를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

램들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

다. 특히 열의에 찬 엔지니

어, 미디어제작자, 마케터, 

홍보담당자는 회사에서 독

립해서 자기 일을 찾으려 한

다. 어느 순간 거실을 둘러

보고는 ‘난 혼자 있으며, 이 

상황에서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회적, 존재론적 불안이 자

극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

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물론 예상과 다르게 진

행될 수도 있다. 만약 기업

이 원격근무가 엉망이라고 

판단한다면 IBM이나 야후

가 그랬던 것처럼 조만간 

원격근무 체제를 끝낼 것

이다.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발표한 유명한 테크 기업들

이 불과 7개월 전까지 사무

실에 최고급 스시바, 요가연

습실, 마사지실을 갖춘 회사

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야 한다. 만약 기업들이 원

격근무가 문화적인 유대를 

약화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

스템으로 급하게 복귀할 수

도 있다.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페이스북은 

재택근무 발표 뒤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이번 주에 

73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미

드타운 맨해튼 사무실을 임

대했다.
<4면으로 계속>

<1면에서 계속>

젠킨스 목사가 무엇을 

해야할 지 고민하던 것처

럼 그레셤 시장은 그와 함

께 시청 및 경찰국과 대화

를 나누기 위해 다른 지역

사회 지도자들을 초대했다.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대

화를 마치고 나서 젠킨스 

목사는 여러 지역교회와 

함께 포틀랜드 시내를 통

과하는“비정치적”기도 산

책을 조직했다. 아침 공기

에 최루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크리스천들은 

법무부와 법원에 손을 얹

고 경찰관과 시위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도시의 평

화와 치유를 위해 하나님

께 외쳤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포틀랜드 시

위 원인에  대해 깊이 생각

하게 된다. 

"교인들로부터 내가 듣

는 가장 큰 것은 그들이 조

직으로서의 ‘Black Lives 

Matter’를 좋아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라며, 오늘

날 "흑인의 삶이 중요하다"

고 말하는 대다수의 사람

들이 그 원칙에 따라 시위

해야 하는데, 연방정부의 

과잉진압이나 안티파들이 

주장하는 문제들까지 뒤엉

켜 시위가 혼란스러워졌

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교회가 정의를 

추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산책을 계속 진

행할 것을 그는 강조한다. 

쉬운 해답은 없다!

시위의 폭력적 양상을 

싫어하는 크리스천들은 포

틀랜드 다운타운으로 가지 

않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평화롭고 가족 

친화적인 행진과 집회를 

조직했다. 

통일된 메시지의 부재나 

가시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시위의 능력에 회의적인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일부

는 자기 검토와 교육에 초

점을 맞추고, 성경적 정의

에 관한 북 클럽을 시작하

고, 인종화 된 폭력의 미국

의 유혈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만약 시위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도 미국사회는 

여전히 변곡점에 있으며, 

포틀랜드의 경험은 이제 

막 시작된 국가적 대화의 

축소판일 수 있다.

선명하고 단순하게 이야

기가 풀려나가기를 기대하

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포틀랜드 시위가 그 증거

다. 바로 여기에서 이웃을 

잘 사랑하고자하는 크리스

천들에게는 쉬운 답이 없

다.

전통을 넘어 크리스천들

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하다는데 동의할 수 있다. 

우리는 “공의를 행하고 자

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라

는 부름을 받는다. 우리는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

과 함께 서서 예수님을 본 

받아야한다.

그러나 상반되는 목표를 

갖고 나온 시위자들이나 

시위에 대한 메시지를 제

공하는 시위자들이 벌이는 

이 싸움에, 밤마다 최루탄

이 거리에 남아있는 도시

의 모습은 훨씬 명확하지 

않다. 크리스천은 여기에 

아파해야 하며, “이건 아니

다”라고 말하며 나아가야 

한다. 정말 크리스천들이 

시위에 충실하게 참여하려

면 동시에 영감을 주고 격

분하고 세상과 다르다는 

씨름을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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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으로 인하여 모두

가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전에도 힘들었지만 요즘은 전

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

다. 이런 때에 남들처럼 잘하

는 것들이 있으면 좋으련만 남

들처럼 잘하는 것 하나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못한 약

점 투성이인 나를 바라볼 때에 

참 답답하고 속상함만 가득합

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말 것은 사람은 누구나 한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약

점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좋아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면 자신의 약점, 부족함을 감

추고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알

까봐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가

지고 있는 약점에 대한 방어적

이고, 숨기려는 태도는 하나님

이 나의 약점을 통해서 하시려

는 역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약점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

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허

락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에는 허물과 약점이 많은 평범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중하

게 쓰임 받은 일들이 아주 많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엄

청난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천

국을 미리 보는 환상, 또 엄청

난 계시들을 받았습니다. 그런

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고

함이 생기지 않도록 바울의 몸

에  ‘가시’라는 약점을 주셨습

니다. 가시는 죄악도 아닙니

다. 또 성격적인 결함도 아닙

니다. 약점은 바울의 힘과 능

력으로 바꿀 수 없는 한계점입

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무리 뛰

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많

은 재물이 있고, 탁월한 지식

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점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의 꿈, 나의 삶

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

다. 때로 이런 약점 때문에 하

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못하

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보잘 것 없는 우리 삶에 하나

님의 위대한 것을 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를 통해서 약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려

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평생 

동안 괴롭혔던 가시에 대한 

고백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었던 

가시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

들이 간질로 생각합니다. 간질

은 갑자기 발작을 하는 병입

니다. 저도 간질 환자를 보았

는데요. 갑자기 쓰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초점을 잃

고, 손과 발이 사시나무 떨 듯

이 떨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어나면 아무 일도 없

었다는 듯이 온전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전도자인 

사도 바울에게 치명적인 병을 

주셨을까요?

 
1. 자고/교만하지 않게 하려고(7절)

고후12:7  “여러 계시를 받

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

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

라.”

고후 12장 1-2절에 보면 사

도 바울은 신기한 하나님의 은

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신

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

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어서 자고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

기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

람이 비록 사도 바울이라고 할

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알고 있었

습니다.

약4:6 “그러나 더욱 큰 은혜

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

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

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람이 노력해서 무엇을 얻

은 다음에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

님께 항상 은혜를 구하지만 하

나님께서 가시를 주시는 이유

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자고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서입니다.

사람은 자고할 때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의 가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

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은혜입

니다. 내가 인생길에서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종이 되는 축복을 누리

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장

에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잠16:18 “교만은 패망의 선

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

의 앞잡이라.”

 

2. 간절히 기도하게 하려고(8절)

고후12:8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

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가 

자기 몸에서 떠나게 해 달라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께 간절하게 세 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박힌 가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고통스러운 시

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인간은 결심이나 노력으로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런데 고통이나 가시를 만나면 

저절로 간절해집니다. 우리는 

자식이 없어서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한나를 기억합니다. 자

식 없는 서러움을 가지고 하나

님께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삼상1:10  “한

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인생에 가시나 절박함이 없

을 때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나

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

고, 들어주시지 않아도 괜찮습

니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사를 가늠하는 일이

나 절박함이 있으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때로 울며불

며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럴 때 기도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도와주세

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라

고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단순합

니다. 

사도 바울도 매일 자신을 고

통 속에 빠뜨리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 이 가시를 없애

주세요”라고 절박하게 기도합

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문제가 생기면 괴롭고 힘들

지만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우

리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

리가 기도한다고 인생의 모든 

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짐 때문에 예

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을 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렘33:3 “너는 내게 부르짖

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

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3. 은혜가 온전하게 하려고(9절)

고후12:9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

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

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

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

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

는 가시 때문에 간절하게  세 

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응답을 잘 받던 사도 바울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의 손을 빌려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두 가

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손수건이나 앞

치마를 몸이 아픈 사람들의 상

처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병이 

낫고 또 악한 귀신이 쫓겨나

간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

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

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 바울의 병을 고

쳐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병이 치

유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응

답을 주셨습니다.

고후12:9  “내게 이르시기

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

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

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

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

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의 약

함 속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려

고 하는 은혜는 비록 바울을 

괴롭히는 몸의 가시가 있었지

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세 번

만 기도했을까요? 네, 하나님

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

다.

우리가 가진 큰 약점 때문

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

유와 회복을 간구하지만 때로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

혜가 내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

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Covid-19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전과 같이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들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살아계신 하

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

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

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

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kimjongkug@hotmail.com

김종국 목사
(뉴저지 새언약교회)

푸/른/초/장

고린도후서 12장 1-10절

약할 때 강함이라

친구의 선교관이 있는 곳은 

이태리 북서쪽에 있는 피에몬

테(Piemonte)지역이다. 그곳

은 구릉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기원전 100년 전부터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거주하기 시작

한 곳이다. 명동 같은 곳은 평

당 몇 억이라는데 이곳은 같

은 땅인 데도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다. 굳이 비교한다면 시

이저와 로마 병사의 차이 정

도?

그 대지는 많은 나무들이 눈

치 보지 않고 자라는 곳이다. 

그런데 메인(main) 건물 바로 

앞에 아름드리 향나무가 비스

듬히 자라고 있다. 그대로 방

치했다가는 무거운 가지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삶을 포기할 것 같다. 그래서 

우선 무겁게 자란 가지들을 

쳐내기로 했다. 

친구가 이미 가지들을 일부 

쳐낸 상황이었다. 그래서 객기

(해병대에서 익힌)가 발동하

여 내가 나머지를 자르겠다고 

나섰다. 대신 사다리를 꽉 잡

으라고 당부했고. 마침 높은 

가지를 자르기 위해 4-5m길

이의 대 끝에 전기톱이 달려

있어 그것을 자르려는 가지에 

올려놓고 손잡이에 달려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톱은 행동을 

취하게 된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가지들

을 쳐낼 때마다 향나무는 아

름다운 향취로 주변을 물들인

다. 향취를 맡으면서 문득 어

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

버지가 6.25사변 때 돌아가심

으로 삼촌이 기일이 찾아올 

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오시

곤 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종지에 화롯불을 한줌 가져와 

그곳에 마른 향나무 토막을 

가늘게 깎아 종지 불에 넣으

면 신비스런 연기와 함께 향

내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그 

향취는 절간에서 나는 향취 

같았다. 

5미터 높이의 사다리 꼭대

기에 올라가 톱이 달린 장대

(?)를 높이 들어 자르려는 가

지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스위

치를 누르면 기다렸다는 듯 

잘라지는 톱밥이 인정사정없

이 얼굴로 돌진해왔다. 마치 

쏟아지는 함박눈처럼 말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말이

다. 안경을 썼기 망정이지 앞

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물러날 수 없기에 

계속 진행했더니 갑자기 따딱 

하는 소리와 함께 시커먼 가

지가 사다리 꼭대기로 불안하

게 서 있는 나에게 삽시간에 

덮쳐왔다. 예상외로 무거운 가

지의 무게로 인해 사다리는 

기우뚱하며 쓰러지려고 했다.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생면부지의 로마 놈이 찾

아와 자신의 팔을 자르니 분

노가 일었나 보다. 마침 아래

서 친구가 사다리를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무성한 가지가 내 온몸을 덮

쳐버렸기 때문이다. 향내로 가

득한 나무가 냄새만 풍기는 

나를 덮쳤다는 것은 살아오면

서 가득 쌓이기만 한 나의 더

러운 냄새를 없애고 대신 향

취로 충만하게 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니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일어난다. 샤워

를 할 때 등이 따끔거려 거울

에 비춰보니 어깨로부터 아래

까지 벌건 상채기가 나 있었

다.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

적을 가진다고 했는데 나에게 

이런 식의 흔적을 통해 향취

를 표출할 수 있다면 행복한 

일이다 싶다.

그리스도의 향취로 충만한 

노년이 된다면 그 얼마나 바

람직한 일일까 싶다. 비록 등

에 할 킨 생채기가 있고 그곳

에 연고를 발라야 한다 해도....

어제 이태리 코로나 현황-

감염 552명, 사망 3명.
locielo88@naver.com

목·양·칼·럼 

향취로 목욕하다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3면에서 계속>

“거리두기의 종말”이라는 가

설은 이미 이전에 틀렸다고 밝

혀졌다. 그러나 뉴요커들이 코네

티컷 교외로 몰려든다는 사실에

서 알 수 있듯이 일터가 분산되

는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들이 사상 

처음으로 수십만 명의 직원들에

게 1년 혹은 그 이상 사무실에 출

근하지 말고 원격으로 근무하라

는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지침

이 향후 5년 이내에 업무수행 방

식과 일터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

이다.

3. 대도시로부터 이주가 늘어나면

서 미국 정치지형이 재편될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선거의 관

점에서 비효율적인 분포를 보인

다. 2016년 대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은 맨해튼과 브루클린에

서 100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플로리다, 애리

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에서 승리한 표 차이를 모두 합

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이었다. 연

이은 선거에서 민주당은 도심 지

역의 큰 표 차이를 바탕으로 도

시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했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패

배했다.

민주당원들이 진보적인 지역

을 벗어나 공화당이 우세인 레드 

아메리카(Red America) 지역으

로 이주한다면 민주당은 선거에

서 더 쉽게 승리할 수 있다.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팬데믹 이전부터 미국의 3대 

대도시인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의 인구는 이미 줄어들고 

있었다. 도심 지역의 인구가 감

소했으며, 수천 명의 새로운 밀

레니얼 이주민들이 선벨트와 북

서쪽을 가로지르는 많은 지역으

로 진출했다.

팬데믹은 이러한 흐름을 촉진

한다. 원격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들은 집값이 비싼 도시를 벗어나 

더 넓고 저렴한 집을 구할 수 있

는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주한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 재편된다. 집값이 

가장 비싼 15개 도시 지역은 모

두 기존의 민주당 우세지역, 즉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에 포

함된다. 반대로, 2018년 인구 증

가율 상위 10개 카운티 중 7개 카

운티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 피

닉스, 휴스턴, 댈러스가 대표적

이다. 민주당이 우세한 도시 지

역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지역으

로 유입된 청장년 대졸 화이트칼

라 노동자들은 진보적인 투표 성

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변화는 미국 정

치를 재편할 수 있다.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유입된 선벨트 지역

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

하고, 러스트벨트의 보수적인 변

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 민주당

이 보수적인 지역에서 경쟁하게 

되면서 당내 온건파의 힘이 세지

고, 공화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전국적인 전략을 수정하게 될지

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전망이 틀릴 수도 

있다. 백신이 2021년 초에 보급

되면 우리는 빠르게 팬데믹 이전

으로 돌아가게 된다. 슈퍼시티로

부터의 인구 유출이 과대평가된 

것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이전

과 같은 직장으로 통근할 수 있

는 거리의 큰 집을 찾는다면, 장

거리 이주보다는 도심 인근의 교

외 지역으로 옮길 것이다. 하지

만 기억해야 할 점은 진보적인 

대도시에서의 인구 감소와 공화

당이 우세한 레드 스테이트(red 

state)로의 인구 유입이 2019년

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사

실이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새로운 변화는 반발을 불러온다. 

원격근무가 도심의 상점, 식당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동시에, 다운

타운의 임대료가 떨어진다면 새

로운 식당들이 자리 잡을지도 모

른다. 재택근무가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도 있지만 기업이 직원들이 빠져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사무실로 통근하는 시스템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근무

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더라도 노

동력, 경제, 정치에 근본적인 변

화가 일어날 수 있다. 원격 근무

자들은 집에서 더 많은 돈과 시

간을 쓸 것이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

리고 사람들은 직장 근처에 거

주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분산

될 것이다. 전자상거래, 디지털 

기업가 정신, 그리고 레드 스테

이트로의 이주는 모두 전염병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팬데믹 

이전부터 일어났던 현상이다. 팬

데믹은 이미 우리가 나아가고 있

던 미래로 이끌어가는 타임머신

이다.

팬데믹 이미 ...



       

다윗의 삶을 생각할 때 빼놓

을 수 없는 인물이 악역으로 등

장하는 사울이다. 영화나 드라

마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기를 

잘 할 수 있을까? 감탄할 정도

로 집요하게 온갖 상황연기를 

잘 소화한다. 딸의 사랑하는 사

위를 죽여야 하는 비련의 역할

부터, 영적으로 업앤다운을 거

듭하는 신령스런 연기까지 해

야 한다. 아마도 영화가 끝나고 

나서 시상을 한다면 최고의 배

우상을 받을 만한 다양한 역할

극의 주인공이 사울이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허구

가 아닌 실존인물의 기록이기

에 너무 아쉽고 허망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는 원래 주인공 

다윗보다 훨씬 더 훌륭한 조건

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한번 

지나가는 인생을 악역으로 마

무리한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

지없다. 게다가 의롭고 훌륭한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무고한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을 들었음

에도, 한결같이 악을 향해 달려

가는 것을 본다. 원래 성령을 

알았던 사람이었으니, 한결같

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도 있

었을 텐데, 그는 반대로 한결같

이 악을 행하며 세 아들과 함께 

비극적으로 생을 마쳤다. 

관점(View Point)

사울의 근본적인 잘못이 무

엇인가? 안경을 잘못 썼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신이 안경을 

잘못 쓴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 안경이 무엇인

가? 비유컨대 View Point, 관점

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바라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를 처

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

으셨던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왕으로서의 삶도 변함이 없고, 

아들과 딸도 멀쩡한데, 사울 그 

자신만 색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파란색 안경을 쓰

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파랗

고,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

이다. 모든 것이 자신이 가진 

관점에 따라 세상을 달리 보이

게 되는 것이다. 

사울도 항변할만하다. 백성

들이 저렇게 비교급으로 신하

보다 못하게 왕인 나를 바닥에 

내던질 수 있는가? 왕의 자리

를 아들에게 물려줄 수도 없다

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왕의 심

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만

으로도, 벌써 다윗은 역적이 되

고도 남지 않은가? 게다가 순

해 빠진 요나단에 의해서는 도

저히 왕의 자리를 넘겨줄 수 없

으니, 내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무엇보다 왕의 자

리에서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

는 데 문제될 것이 있는가? 이

미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음에

도, 현실의 그가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신 왕인 이상은 그를 

막을 도리는 없는 것이다.

존재와 인식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해석

하는 마르크스 철학은 인간의 

본질이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

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즉 ‘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는 마르크스적 명제

가 이 관점에서 생겨난 것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회적 존

재는 사회적 의식의 원천이고 

기초이며, 사회적 의식은 사회

적 존재의 반영이며 산물이라

는 것이다. 결국 해당 사회가 

인간의 의식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뜻이다. 내가 살아

가는 삶의 현실이 내 생각을 좌

우한다는 마르크스 철학의 기

초적인 명제인 셈이다.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명제

이다. 그런데 이 심오한 철학도 

때로는 사람이 가지는 관점에 

따라, 자신의 인간적인 책임과 

잘못을 회피하는 것에 사용되

기도 한다. 지식층에서 교묘히 

이용하는 한 방법이다. 최근 한

국의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신

을 강남좌파의 강남성(강남성

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신

을 변호한 적이 있다. 본인의 

가족들이 속이고 거짓으로 행

한 부정한 일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 

고려대 강수돌 교수가 지은 

책 ‘경쟁공화국’에 언급되는 대

한민국의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 관행으로 하던 일들의 패

턴을 자신도 모르게 따랐다는 

것이다. 자신은 권력구조개편

과 학문연구라는 고급진 일에 

전념하다보니 자신의 생각은 

여전히 괜찮은 수준에서 움직

이는 데, 경쟁공화국에서 살아

가는 이 사회적 존재라는 한계

가 이렇게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단한 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그러나 실제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보다는 전이(轉移) 혹

은 투사(投射)를 하고 있는 것

이다. 한마디로 고급스런 남 탓, 

보이지 않는 핑계에 가름하는 

것이다.  

그때 그가 사용한 말이 ‘강

남성’이라는 말이다. 통칭하여 

강남좌파라는 이름도 연결된

다. 생각은 좌파의 꽤 진보적

인 신선함을 가졌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 말만 그렇게 할 

뿐 실제 삶은 강남성향을 그대

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의

식이나 생각은 괜찮게 하는데, 

몸이 강남에 있다 보니 강남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경쟁공

화국 속에서 나타낼 수밖에 없

더라는 항변이다. 한마디로 내 

탓이 아니다. 사회나 국가가 

이러니 어쩔 수 없었다는 뜻이

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강

남이 아닌 태평양 작은 섬에서 

나고 자라고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전부인 사람이 그의 경험

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자신의 방식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관점

조국 씨의 굉장한 설득력 있

는 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해야 한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과연 성경은 무엇이

라고 말하고 있는가? 기독교 신

앙으로 가져와서 생각해서 과

연 합당한 말인가를 살펴보아

야 한다. 한마디로 성경은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독

교는 상황과 조건으로 규정되

는 세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

니라, 속사람의 영적변화를 통

해 오히려 주변과 세상을 변화

시키는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

이다.

살아가는 존재가 의식을 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존

재를 규정한다”는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다.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의 변화를 나타내는 사람

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한다.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

는 눈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

점으로 달라지는 것이 그리스

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는 수준까지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관점이 바뀌면 변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

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럴 것을 왜 신앙생활을 하냐

고 묻는다. 예수 잘 믿는 당신

의 삶에도 이렇게 고통이 많다

면 내가 신앙이 좋아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항변한다. 아직 

관점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 

동일한 고통과 고난이지만 삶

속에서 해석된 관점을 가진 자

들은 여유롭다. 이것이 중요하

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꾸어져서, 고

통과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

고 날마다 더욱 위대한 하나님

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되

는 것이다. 

성경은 감사할 조건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 말한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

한다. 범사에 감사했더니 더 많

은 감사의 내용을 허락해주신

다. 기도할 조건이 되어서 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기도

하라고 해서 어려움 중에도 기

도했더니 염려가 사라지고 찬

양이 흘러나온다. 기뻐할 조건

이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

라는 말씀에, 안경을 바꾸어 하

나님의 섭리로 보았더니 행복

한 마음에 즐거움이 배가 되어

진다.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도와야지하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

식(認識)하는 것, 성령의 사람

으로 속사람의 생각이 변하면 

그 열매는 자연히 용서와 사랑

과 성령의 열매들이 되는 것이

다. 

거룩과 회복, 의지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을 닮은 영적존재이기에 항상 

거룩과 회복을 지향하게 된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

를 경험하는 순간 인생은 새로

운 삶(New Life)을 향해 새 출

발하게 되는 환희를 경험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은 언

제나 ‘그러려니, 어쩔 수 없구

나’에 머물지 않는다. 참된 신

앙, 참된 믿음, 참된 은혜의 관

점으로 거룩과 회복을 바라보

며 변화를 도모하게 되는 것이

다. 이미 정해진 틀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성령 안에

서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바라

게 된다. 은혜 받은 사람의 당

연한 반응이다. 그래서 하나님

의 사람들은 성령이 감동되거

나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실 때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들여다

본다. 어두운 촛불아래 보던 것

이 믿음이 깊어지고 성령이 충

만할수록 밝은 조명아래 자신

을 바라본다. 예전의 죄악과 허

물진 것, 남을 탓하며 세상을 

핑계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자 간절해진다. 

돼지우리 같은 구질구질한 

삶의 모습과 환경을 견뎌하지 

못한다. 비단 눈에 보이는 환경

만이 아니다, 자신의 모난 성품

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

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결코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게 된

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을 보면 결코 사치하지 않아도 

항상 깨끗하고 밝고 더 아름다

운 것을 본다.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영적인 부분이

라고 생각된다. 마치 창고에 불

을 켜면 바퀴벌레가 본능적으

로 어둠속으로 도피하듯이 하

나님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 일반은총과 상식

사울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 

조국스런 존재들이 참 많다. 은

혜를 잊어버리고 배신과 배반

을 일삼는 이들이 많다. 해외동

포인 우리들을 포함해서, 대한

민국의 모든 국민은 백선엽 장

군 같은 이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특

히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과 야당 및 이들과 함

께 정치적 유익을 누리고 사는 

이들은 당신들의 눈앞에 보이

는 불로소득 집값에만 흥분할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룬 이들의 희생의 기

초 위에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

음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은 백선엽 장군

이 보수 우파만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듯이, 자

신을 지지하는 좌파 진영의 눈

치만 보기에 앞서 좌우 진영의 

모든 국민들의 지도자로 처신

해야 할 것이다.

두려움으로 기도

사람들이 너무 자신의 안경

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

시고, 보편적 인생들에게는 은

혜가 아니면 일반은총의 상식

과 건전한 관점을 주었건만 존

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개 

돼지 같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

다 하였는데, 많은 두려움을 가

지고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

다. 사울같이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준 목적에 어긋나게 행한 

것처럼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

을 주셨는데, 내가 사울이나 그

와 같은 부류 중에 한명은 아닐

는지, 말과 설교는 목사처럼 하

는데 삶의 실천과 순종은 괴리

된 채로 멀어진 것은 아닌지 두

려운 마음에, 무릎을 꿇음으로 

기도를 먼저 시작한다. 

두 번째 이유는 조국 대한민

국을 위한 마음의 간절함이 기

도하게 한다. 깨닫지 못하는 존

재가 깨닫게 되는 경우를 성경

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적

나라하게 보여준다. 결국 나타

나는 결과 외에는 증명할 방법

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다니

엘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의 도우심과 섭리를 바라며 태

평양을 사이에 두고 더욱 기도

드린다. 
davidnjeon@yahoo.com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크리스천크리스천의 의 눈눈으로 본 으로 본 세상 세상 

- 관점, 은혜, 상식 

자가진단이 꼭 필요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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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교회다니는 청년입니다. 청년의 정욕 문제로 

고민하다 용기 내어 질문합니다. 저는 외로울 때 가끔 밤

중에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색욕에 빠져 자위행위를 하

며 범죄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래선 안 되지 하며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고통하다 회개하지만 얼마 못

가 또 다시 동일한 범죄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근본적

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풀러톤에서 Lee가 

A: 솔직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정욕이 불붙는 남자

들이 많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먼저 다음의 예화를 소개

합니다. 어느 시골에 아름다운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못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소와 

말들도 그곳에 와서 갈한 목을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느 때인가부터 그 못의 언덕에 독초들이 돋아나기 시작

하였는데 뿌리에서 나오는 독성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들이 죽어가고 소와 말도 더 이상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여기던 동네 사람들이 이 문제를 

회의할 때 어떤 사람이 연못 주위에 버드나무를 심어보

자고 제의 하였습니다. 독초를 아무리 뽑아도 땅 밑에서 

뻗어 나가는 뿌리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연못 주위에 빙 둘러서 버드나무를 촘촘히 심었습

니다. 그 후에 버드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연못깊이 뻗

어 들어가 주변의 좋지 못한 독초의 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버드나무가 양분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래서 독초들이 맥을 못 추고 서서히 없어지면서 물고기

들도 이전 평화를 되찾았고 소와 말들도 다시 안심하고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연못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영혼 빼앗기 싸움입니다. 무엇이 내 영혼을 점령하

는가? 의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무엇

을 보고 내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내 영혼은 그 

영향력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눈으로 보는 동

영상들은 무서운 힘으로 내 마음과 영혼을 점령하는 힘

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음란과 불신앙과 인본주의

의 독소와 쓴 뿌리들을 심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그 

생각과 영향력을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째, 위의 예화처럼 버드나무를 심듯이 내 영혼에 하

나님의 말씀의 나무를 촘촘히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일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충만의 힘을 키워야 합

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는 기도함으로 성령충만의 힘을 

얻어 영혼의 독초들을 맥을 못 추게 날려 버리십시오. 

내 영혼의 연못과 정원에 말씀의 생명나무를 매일 심으

십시오. 그래서 매일의 영혼 빼앗기 싸움에서 독초를 제

압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시편 119편 9, 11절 “청

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

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연약하여 지

은 죄는 하나님께 진실히 회개하시면 됩니다.  특히 색

욕의 죄는 강하고 끈질겨서 연약하여 똑같은 죄를 반복

하기 쉬우나 죄를 피하십시오, 혹 범죄하였다 해도 다시 

회개하십시오. 

둘째, 탁한 공기가 가득 찬 유리병의 탁한 공기를 해

결하는 법은 공기 흡착기로 뽑아내는 것보다 주전자의 

물로 유리병에 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청

년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 성령님의 기름부음(성령충만)

을 구하십시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신앙상담 ??
?

?
?

 매일 성경읽기와 성령충만으로 정욕 물리쳐야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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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대 부 분

의 살라르

족은 중국

의 중앙에 

위치한 칭

하 이 ( 청

해-Qinghai)성 동쪽에 거주

하고 있으며 ‘살라르’(Salar)라

고 하는 그들 고유의 언어를 

사용한다. 살라르어는 알타이

어군의 투르크 계통의 하나로 

우랄과 우즈벡 언어와도 밀접

한 관계가 있다.

살라르족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즈베키

스탄의 전 수도였던 사마르칸

트(Samarkand) 근처에서 발원

한 투르크 종족의 자손들로 보

여진다. 살라르의 조상들은 몽

골 왕조(1279-1368) 때에 현재

의 지역으로 이주한 것 같다.

과거에 형편없이 낮았던 살

라르족의 문명률은 오늘날 상

당히 높아졌지만 자신들의 언

어인 살라르는 문자가 없기 때

문에 중국어에 한해서만 이러

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9만

3천여 명의 살라르족 무슬림

들이 중국에서 열성적으로 활

동하며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실정이다.

삶의 모습

촌락은 살라르족 사회의 가

장 큰 조직단위로 각 촌락마다 

이슬람교 사원과 묘지가 있고 

대부분 대가족을 이뤄 시멘트 

벽돌로 된 2층짜리 집에서 함

께 거주한다. 이들의 주택은 

복잡하게 새겨진 기둥과 문틀, 

처마가 특징이고, 집들 주변에

는 벽돌로 둘려진 앞마당이 있

고, 그 마당들에는 과일나무들

이 심겨져 있다. 이런 생활모

습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일

반적인 것인데 이를 통해 살라

르족이 사마르칸트의 자손이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살라르족의 주된 경제원은 

농사로 농부들은 밀, 고지대에

서 생산되는 보리, 메밀, 호두, 

감자 및 다른 채소를 생산하며, 

과일류로는 메론, 사과, 포도, 

살구를 재배한다. 농사 외에 털

을 이용하거나 고기를 얻기 위

해 양을 기르고 산림 벌목업을 

하기도 한다. 살라르족의 주식

은 찐빵, 국수, 채소국이다.

살라르족은 남성을 통해 집

안의 대를 잇는 남성중심의 강

한 부계사회다. 주로 대가족 

형태를 이루며, 또한 살라르족

에게 결혼은 사랑으로 이뤄지

기보다는 두 가문간의 연합에 

더 중심을 두고 결정하는 듯 

보인다. 과거에는 아버지가 조

건이나 상대의 가문에 대해 중

매인과의 논의를 통해 자녀들

의 결혼상대를 선택하는 경우

가 더욱 많았다. 보통 말 1-4

마리 정도와 옷, 설탕 등이 신

부쪽 부모에게 결혼의 대가로 

지불됐다. 결혼식은 주로 신부 

집 밖에서 치러지는데 이때 신

부가 집안에 있더라도 예식이 

진행되는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다.

신앙

살라르족은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에 개종한 이래로 

하파니(Hafanite)파 이슬람교

를 신봉하고 있다. 사실 그들

은 그 이후 몇 번의 이슬람 반

란에 동참했다. 1958년 중국

정부가 이슬람의 관료격인 뮬

라(Mullah)들을 없애버렸지만 

1980년부터는 오히려 이전에 

금지됐던 종교활동이 다시 부

활하기 시작했다.

무슬림 공동체는 이슬람 전

통에 기초한 종교적인 위계질

서를 갖춘 지도계급을 가지며, 

이 종교적 위계질서가 공동체

의 사회적, 정치적 관습을 통

제한다. 이슬람 사원은 공동체

의 중심역할을 하며 공동체 구

성원들은 이슬람 지도자를 이

맘(imam)이라고 부른다.

필요로 하는 것들

실상 살라르족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무슬림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지만 이슬람

을 대체할만한 사상을 전혀 찾

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알

려진 기독교라는 것은 무슬림 

지도자들인 이맘(imam)들이 

주입시킨 왜곡되어 꾸며진 것

들뿐이다.

살라르어로 번역된 성경도 

없고, 기독교 라디오나 TV 방

송도 없고, 또한 현재 이들을 

섬기는 선교단체도 없다. 대부

분의 살라르족은 이들을 자유

케 하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신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에 대

해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예수를 구주로 영

접했다.

중국의 살라르(Salar)

코로나 이겨냈지만…상처 못 벗어나는 뉴욕

코로나19가 휩쓸고 지

나간 뉴욕이 전염병이 남

긴 상처에서 좀처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

는 평가를 받는 뉴욕이지

만 전염병이 남긴 사회적 여파는 여전히 지속되

고 있다.

23일 미 CNBC방송,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등

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의 빈 아파트는 1만3000

가구를 넘어섰다. 전년 대비 배 이상 늘어난 수

치로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14년 만

에 가장 많다. 시의 랜드마크인 엠파이어스테이

트빌딩조차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레스토랑은 1200곳 이상 문을 닫았고, 뉴욕·

코네티컷 등을 아우르는 대도시교통청(MTA)

는 이용객 급감으로 10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

된다.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이 뉴욕을 강타한 

지난 3, 4월 수십만명이 도시를 떠난 결과다.

악시오스는 “뉴욕시는 코로나19를 격퇴하는 

데 성공했지만, 부유층과 월가의 거물들은 뉴욕

을 등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은 팬데믹 초기에는 단순히 코로나19를 피하기 

위해 뉴욕을 떠났지만 최근에는 더 다양한 이유

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우선 재택근무 요건이 

개선돼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뉴

욕만 고집할 이유가 사라졌다. 학부모들은 붐비

는 도심이 아닌 도시 외곽의 안전한 학교에서 

자녀들이 대면수업을 받길 원한다. 만연한 총기

사고, 약탈 등에 대한 두려움도 뉴욕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한다.

비관론자들은 “뉴욕은 영원히 죽었다”라고 

주장한다. 전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작가인 제임

스 알투처는 “기업들은 외진 곳으로 멀어지고 

그들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며 “이것은 죽음의 소용돌이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실이 더 오래 비어있을수록 공

실로 남게될 가능성도 더 높다”고 덧붙였다.

유명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는 마이클 와인

스타인은 뉴욕타임스(NYT)에 “뉴욕에서 사업

을 할 이유가 없다”며 “플로리다에서는 비용을 

훨씬 적게 들이고도 뉴욕과 같은 규모의 레스토

랑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反) 트럼프’만 있고...

미국 민주당 지지층 사

이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

한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

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

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WP)가 19일 보도했다.

‘반(反) 트럼프’만 있고, 새로운 미국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당대회 마지

막 날인 20일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내놓을 청

사진에 이번 전당대회의 성패가 달렸다.

나흘 동안 진행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현재 

전반부가 막을 내렸다. 17-18일 행사는 진행됐

고, 19-20일 일정이 남았다.

WP는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전당대회 전반전에 대해 혹평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

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등이 인상 깊은 연설을 

했으나 노동·교육·보건 등 중요한 이슈들은 소

홀히 다뤄졌다는 것이다.

조지아주에 사는 은퇴한 범죄학자 크리스틴 

존스는 이틀 동안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

해 “매우 실망스러웠다”면서 “잡지에 나오는 인

물 스토리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

람들을 등장시키는 일은 쉽다”면서 “그러나 노

동계층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존스는 이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

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에 투표했다”면서 “올해 

대선 날에는 아마도 집에 있을 것 같다. 또 다른 

‘친(親) 기업 민주당 후보(바이든)를 위해 투표

를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진영이 의료보험이나 교육 등 이슈에 

대한 개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비판도 제기

됐다. 자영업자이면서 평생 민주당 활동가였던 

제시카 웨인가르텐은 민주당 지도부를 ‘특권을 

가진 좌파 진보 세력’에 비유했다. 웨인가르텐

은 “이번 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피해로 집을 잃어 차에서 사는 사람

들과 학교, 보건 문제에 대한 선거”라고 주장했

다.

고등학교 교사인 데이비드 시나이코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리러 클

린턴 전 국무장관이 다시 연설한 것은 실망스러

웠다”면서 “과도한 불평등을 야기했던 클린턴 

부부의 경제정책은 젊은 층이 기피하는 것”이

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진영이 의지하는 ‘반(反) 트럼프 전략’

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오리건주에 사는 안드리

아 핵은 “반(反) 트럼프 메시지는 중도 우파 사

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

그러나 어떻게 그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전략 부재를 꼬

집은 것이다.

WP는 민주당 지지층이 트럼프 대통령을 물

리쳐야 한다는 대의에는 단결된 상태지만 대선 

전략과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선 분열

이 감지된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바이든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정권 교체를 위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지지층도 많다. 그러나 바이든이 개혁적이지 않

다는 이유로 투표를 고민하는 지지층이 존재하

는 것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WP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 전

반부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희망과 의지를 심어

주는 데에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당대

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모든 행사가 온라

인으로 진행된 점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

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美국방부 “北 핵폭탄 최대 60개 보유”

북한이 핵폭탄을 최대 60개 보유하고 있다는 

미군 보고서가 나왔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

(VOA)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는 

지난달 작성한 ‘북한 전술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폭탄 보유량을 20-60개로 추산했다. 북한이 

매년 6개의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갖췄

으며, 2020년 내 북한이 100개의 핵폭탄을 갖게 

될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가 핵무기 보유

를 고집하는 이유는 ‘정권 유지’ 목적 때문이다. 

리비아의 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2003년 

핵무기를 포기했다가 축

출된 사례를 경계하며 같

은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

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

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을 세

계에서 세 번째로 큰 화학무기 보유국으로 평가

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생화학무기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신경가스 등 

20여종의 치명적 화학무기를 2500-5000t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을 겨

냥해 탄저균과 천연두를 실은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이 1㎏의 탄저균만 

써도 서울시민 5만명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조선인민군 소속으로 해외에서 활동하

는 해커가 6000여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내놨

다. 이들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전 지도

국인 121국 소속 인원들로 주로 벨라루스와 중

국,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지에서 활동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해커 조직 중 가장 잘 

알려진 ‘라자루스 그룹’은 적국 네트워크의 취

약성을 파고들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역할

을 맡고 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북한군이 양면전을 추구

할 것이라는 관측도 담겼다. 휴전선을 넘어 군

사기지, 항만 등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1차 전

면전에 이어 2차로 북한 특수부대를 한국의 후

방 지역에 투입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북한의 

특수부대 병력은 육·해·공군에 걸쳐 18만-20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 전파 데이터 얻으려고… 

코로나19가 앞으로 오

랫동안 인류와 함께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방

식으로 문화생활을 즐겨

야 할까.

미국 CNN방송 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

데 독일에서 실내 팝 콘서트 실험을 실시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다양한 상황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 수준을 확인해 앞으로의 실내 문화생활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게 실험의 취지다.

독일 라이프치히의 할레 대학 연구진은 최근 

18-50세의 건강한 자원봉사자 1500명을 모집

했다.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팀 벤츠코의 콘서트

를 각각 다른 조건에서 세 차례 진행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같은 상

황, 두 번째는 팬데믹 이후 위생 수준을 높였지

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하지 않은 상황, 세 

번째는 입장객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1.5m 이

상 간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상황으

로 설정했다.

콘서트 참가자들은 모두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았다. 또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

부를 파악하기 위한 추적장치가 제공됐다. 참가

자들이 가장 많이 만지는 곳이 어디인지를 추적

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손에는 형광소독제를 사

용했다.

팀 벤츠코는 “수개월 만에 관객들로부터 박수

를 받았다. 정말 콘서트를 연 것 같은 기분이었

다”면서 “머지 않아 대규모 공연이 가능해졌으

면 좋겠지만 바이러스와 함께 지내야 하고, 위

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험에 참가한 시민 엘리 블레츠(20)는 “분위

기가 정말 대단했고, 우리는 음악을 즐겼다”면

서 “6개월만에 공연장에서 실제로 음악을 들으

니 좋았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같은 규모의 실험이 유럽에서 시

도되는 건 처음이며, 행사의 종류나 관객들의 

행동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CNN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다시 봉쇄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 생

활을 지속해나가는 데 위험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위험을 예측을 하기 위한 데이터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만드

는 사람들에게 이런 행사들이 얼마나 많은 감염

자를 발생시킬 수 있을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작센안할트주와 작센주는 이 실험을 위

해 99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했다. 연구의 초기 

결과는 가을에 나올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는 독일을 비롯한 유

럽에서도 심각해지고 있다. 독일에서 이날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4월 이후 가장 많은 2034명

을 기록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도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새 1071명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봉쇄 조처를 해제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풀파티도 모자라 ‘술파티’ 연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코로나19) 진원지로 

의심받아온 중국 우한(武

漢)에서 연이어 개최된 대

규모 축제가 논란이다. 최

근 비난 여론을 낳았던 ‘풀

파티’에 이어 이번에는 ‘맥

주파티’가 열렸는데, 세계 

각국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만큼 재확

산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21일 중국 우한에서 

열린 맥주 축제 현장을 전하며 “사람들로 꽉 찬 

워터파크 풀파티가 논란된 지 며칠 만에 또 이

런 큰 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참가자 수천명이 북적였고 마스

크를 안 쓴 방문객도 많았다”며 상황을 설명했

다.

4일간 계속된 맥주 축제 상황은 외신을 통해 

고스란히 보도됐다. 마스크를 하지 않은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시거나, 어린 자녀의 마스크를 부

모가 일부러 벗기는 모습 등도 포착됐다. 이에 

여전히 코로나19로 몸살을 앓는 일부 국가 네티

즌들은 “이기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우한은 지난 15일 마야해변 워터파크에

서 진행한 풀파티로 비판을 받았었다. 당시 몰

려든 대규모 인원의 사진과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에 따르면 파티 

참가자들은 수영복 차림을 한 채 서로 몸을 맞

대고 있었고 그 상태로 공연 등 다양한 퍼포먼

스를 즐겼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거의 없

었다.

이후 온라인상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다

른 나라를 조롱하는 것이냐” “한발 늦은 초기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사실을 잊었나” “우한은 

바이러스가 시작된 진원지로 지목된 곳이다” 

등의 글과 함께 공분이 일었다.

그러나 중국 일부 언론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우한이 회복했으며 관광객 유입

을 환영한다는 의미를 지닌 파티”라며 “이번 풀

파티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나라들에 ‘엄격한 방

역 조치 시행 이후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는 사실을 상기시켜줬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 열린 

맥주 축제에 대해서도 중국 측은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은 “

이 행사는 우한의 야간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한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났

음을 보여주는 기회”라고 보도했다.

재확산이 우려된다는 시선에는 “한 달 넘게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주최 

측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Internet News
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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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목은 1898년에 평양의 김시장

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평양 

숭의여학교를 나와 여자성경학교를 

졸업한 후 김익두 목사를 도와 교회를 

섬겼다. 그녀는 1916년에 이선두와 평

양에서 결혼했고, 1922년에 남편 이선

두가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나 한국에 

머물렀다. 

이화목은 일찍이 조선여자외국전도

회 회장을 역임했고, 오랫동안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전도사로 재직했다. 

세 딸을 두었는데 두 딸은 일찍 세상

을 이별했으므로 그녀는 딸 일경(케

이)을 데리고 41세가 되던 1939년 7월 

5일에 천간환 선편으로 미국 나성 남

쪽 산페드로 항구로 도미했다. 

이화목은 미국에 와서 남편 성을 받

아 만든 두 번째 이름이다. 그녀의 원래 

이름은 김화목이었다. 그녀가 도미한 

지 나흘이 되던 1939년 7월 9일에 이화

목을 위한 환영회가 나성한인장로교회

에서 있었고, “자미로운 순서를 거행하

였다.” 당시 본 교회 담임목사는 1937

년 2월 16일에 한국에서 나성한인장로

교회로 부임한 김성락이었다. 

이화목은 도미한 그달 23일 아침 11

시 예배에서 설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다수 동포가 와서 이치 있는 

강설과 고향 소식을 듣기를 바란다”고 

신한민보에 광고했다. 그녀가 도미한 

이듬해인 1940년의 3월 5일에 당회장 

김성락 목사의 제안으로 당회는 본 교

회 안에 부인전도회를 설립하기로 가

결하였고, 기아나 선교사와 이화목에

게 본 교회 부인 집사들과 협동하여 

부인전도회를 조직하도록 맡겼다. 그

해 5월 29일 오후 8시 30분에 본 교회 

주일학교 교실에서 ‘장로교부인전도

회’를 결성하고 임원을 선정할 때 이

화목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외 

임원으로는 서기에 김종옥, 회계에 박

화순, 고문에 기아나였다. 이날 회비는 

매월 25센트로 하고, 입회금은 50센트

로 하고, 통상회 기일을 매월 3차 주일

로 했다. 본 전도회는 “눈부신 봉사활

동”을 하였는데 “예수님 당시의 믿음

의 여인들과 같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

며 그의 몸 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

를 서로 의논하고 또 그대로 실행”하

였다.

위에 언급한 

기아나(奇亞那)

는 애나 M. 맥기

( A n n a  M . 

McKee) 선교사

로 1909년에 미

국 북장로교 

독신 여자선

교사로 내한

하여 재령과 평양에서 여성사역을 감

당하다가 1933년에 은퇴한 후 도미하

였고, 나성한인장로교회를 섬기고 있

었다. 

1940년 9월 1일 주일 하오 8시에 국

민총회관 대례당에서 나성지방회 국

어학교 하령회 방학식이 있었다. 이날 

지방회 교육위원 임치호의 사회로 개

회하여 일동이 애국가를 합창한

 후 사회자의 취지 진술이 있은 다

음에 이화목이 간곡하게 기도하였다. 

이후 일반 생도들의 ‘산토끼’ 합창, 김

랄프의 연설, 조하벗의 독창, 3반 학생

의 ‘밤 한톨’ 시 읽기, 오일순과 박신영

의 피아노 병주, 1반 학생의 속담과 합

창에 이어 광고순서가 있었다. 2부에

서 임혜실의 피아노 독주, 2반 학생의 

‘눈꽃 새’ 합창, 3반 학생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 읽기, 박동원의 독창, 3

반 학생의 ‘고추 먹고 맴맴’ 합창 그리

고 일동이 교가를 불렀다.

그해 9월 15일 하오 8시 15분 목사실

에서 김성락 목사의 사회로 이영기, 전

호택, 손승조, 윤병희 등 4인이 출석한 

당회에서 이화목을 부인 전도사로 사

용하기를 이영기의 동의와 손승조의 

재청으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이화목은 

부인 전도사에 장로교부인전도회 회장

으로 여성사역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1941년 4월에 이화목이 회장인 장

로교 부인전도회는 남가주 지역 부인

전도회에 가입하고 전국 사업을 협력

할 수 있었다. 백인 남가주 부인전도

회 총회가 열릴 때 ‘곱기가 꽃 같은 유

년 주일 학생들과 본 부인전도회 회장 

이화목은 한국 전통 옷을 입고 등단하

여 한국의 아름답고 고상한 문화를 자

랑하였고, 조종익의 부인 조세핀은 청

아한 노래를 독창하여 천여 명의 대표

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1944년 1월, 이화목은 나성한인장

로교회 장로로 선출됨으로 교회 전반

에 그의 손길이 뻗쳤다. 또한, 그해 이

화목은 여자봉사회 회장에 선출되었

다. 그해 3월 12일 주일 오전 11시 예

배는 본 여자봉사회 주최로 특별 음악

순서를 곁들인 특별예배였다. 그녀는 

세계 제2차 대전일 발발한 전시에 특

별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광

고를 신한민보에 냈다. 

그해 5월, 나성한인장로교회 장로교 

부인전도회 회장 이화목이 경북 대구

에서 다년 선교하신 안두화(Edward A. 

Adams) 선교사가 나성을 방문하는 기

회에 그를 강사로 초빙하여 본 전도회 

주최로 그달 28일 오후 8시에 나성한인

장로교회에서 특별예배를 모인다는 광

고를 신한민보에 내고 다수 동포가 참

석하기 위하여 저녁에 모이기로 했다

고 설명하면서 많은 참석을 권고했다. 

그해 9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에 나

성한인장로교회에서 김중수 목사 교

역 25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있었다. 

찬송에 이어 마영준 장로가 기도하고, 

성경교독 후 찬송을 불렀고, 헌금한 

후 광고가 있었으며, 이헬렌의 피아노 

독주 후 윤병구 목사의 설교, 이마리

아의 독창, 이병억 장로의 김중수 박

사의 약사, 전유선의 기념품 증정 후 

이화목의 축사가 있었다. 이후 김중수 

박사의 답사, 찬송, 축도로 이어졌다.

1945년 9월, 국내 복음 사업 부흥 운

동을 위하여 나성한인장로교회 부인전

도회는 한국 해방 시기에 있어서 국내 

복음사업 부흥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모금했다. 본 전도회 회장 이화목과 서

기 김종옥이 이성례와 함께 그달 2일에 

딜라노를 방문하였고, 그달 9일에는 중

가주 각지 재류 동포를 방문하여 총 약 

500여 달러의 의연금을 모금하였다. 

그달에 나성한인장로교회 당회는 김

성락 목사의 노고를 감사하여 본국에

서 6개월간 체류하도록 허락하고 임시 

당회장으로 나성노회의 쀼울 목사를 

가결하고, 강단은 당회원이 맡기로 하

였다. 1946년 2월 당회는 3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에 이화목 장로가 설교하기

로 하였고, 3월 10일 주일오후 8시에 모

이는 특별저녁기도회를 이화목 장로가 

인도하기로 결의하였다. 그해 3월 당회

는 4월 21일 주일아침 예배에서 이화목 

장로가 설교하기로 했다. 

1946년 9월 15일 오후 7시 30분에 교

회 사교실에서 한국으로 다시 부임하

는 옥호열(Horace Volkiel) 선교사 부부

의 전별회를 개최하고 우리 민족을 위

한 수고에 감사를 드릴 때 이화목이 중

심이 되어 장로교 부인전도회가 전별

회를 준비했으며, 이듬해 1월 12일에 

시내 마얀 호텔에서 메리 스튜웟(Mary 

Stewart) 부인의 75회 생신잔치를 교회

적으로 거행하고, 스튜윗 부인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보여준 희생적 사랑에 

보답하는 뜻을 표시할 때 이화목이 중

심이 된 전도회가 수고하였다.

장로교 부인전도회는 1948년 2월 7

일 월례회에서 중국에 잔류하여 해방

이 된 고국으로 돌아가는 한인교포와 

한인교인들을 돌보고 있던 방지일 선

교사에게 위로금으로 100달러를 보내

기로 했고, 그해 5월 22일에 가결한 대

로 서울 영락교회에서 주관하는 고아

원인 보린원의 건축기금으로 1,000달

러를 보냈고, 625동란 이후 전쟁미망

인을 위한 서울 다비다 모자원에 120

달러 상당의 재봉틀 한 대를 기증했다.

1949년 10월 23일 오후 2시에 김성

락 목사의 부친 고 김선두 목사 추모

예배를 드려 김 목사와 그 가족을 위

로하였다. 장로교 부인전도회가 식사 

등을 후원했을 것이고, 이화목의 역할

이 컸을 것으로 안다.

1953년 10월 11일에 모인 장로교 

부인전도회 월례회는 경북 대구 근방

의 노곡동 교회에 임종숙 전도사를 파

송하여 1년 동안 300불을 후원하였고, 

본 교회가 자립하던 1959년까지 전도

비를 후원하였다. 1960년에 강경구 여

전도사를 영등포 지구 공장에 파송하

여 연 500달러를 후원하여 공장 노동

자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강 전도사는 

동아염직, 대한모직, 대동모방 등을 순

회하며 이곳에서 노동하는 여성노동

자에게 전도했다. 

1958년 2월 1일로 김성락 목사는 사

면했다. 그는 30대의 청년 목사로 부

임하여 50대의 초로기에 서울 숭실대

학 학장으로 가게 되었다. 아마 이화

목의 전도사직은 이해로 마쳤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19년간이 되겠다.

그해 6월 1일 임시 당회장 넬슨 목

사의 사회로 차기 ‘목사청빙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이화목은 7인 목사청빙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선임되었다. 본 

위원회의 천거로 하와이의 와이아와

한인교회에서 6년간 목회하던 권희상 

목사가 1959년 7월 1일에 본 교회 제3

대 목사로 부임하였다. 권 목사는 

1944년 연희대학을 졸업하고 도미하

여 남가주대학과 상항신학교를 1948

년과 1951년에 각각 졸업한 후 1953

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화목은 1960년까지 17년간 장로

로 활동하다가 이듬해 한 해 쉬었고, 

1962년에 다시 장로로 취임했다. 

권희상 목사의 사임 후 1968년 1월 

28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7인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했을 때 이

화목은 운영위윈회의 일원이 되었다.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김형일 목사가 

임시목사로 부임하였다. 김 목사는 한

국교회 초기의 전도자 김영옥 목사의 

둘째 손자이며 김은석 목사의 차남으

로 샌프란시스코 장로교신학교에서 철

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롱비취 주립

대학에서 철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1968년 2월 운영위원회에서 이화목

은 성바울한인교회 김요한 목사의 메

시지를 보고하면서 성 바울한인교회

의 본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와의 합

동 제안을 거론했다. 이에 본 위원회

는 합동을 가결하였고, 그해 3월 10일 

주일에 첫 합동예배를 드렸다. 이후 

두 교회 연석회의는 교회 입적 절차에 

따라 ‘장로교 헌장에 따라 4월 21일부

터 4주 동안 주일아침 10시부터 11시

까지 주일학교를 통해 교인자격을 재

교육한 후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세

례식으로 교인이 되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은 기립 신앙고백으로 본 교

회에 입적’하도록 했다. 이로써 약 30

명의 교인이 출석하여 눈에 띄게 교세

가 증가했다. 성바울한인교회의 김요

한 목사는 교회문제협의와 심방 등을 

하기로 하고 월 사례비로 100달러를 

드리기로 가결했다. 그런데 16주가 지

난 후 성바울교회는 분열되고 말았다. 

1969년 11월 당회는 장로 수를 지금

까지의 정원수의 거의 배가 되는 12명

으로 가결하였고, 이듬해 12인 장로가 

선임되었다. 이때 이화목은 당회원으

로 시무했다.

1972년 6월 18일에 백리언 목사가 

3년간의 목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

국했다. 그해 7월 16일 모인 공동의회

에서 이화목은 구두로 장로직의 사의

를 표명했다. 이로써 이화목의 장로직

은 총 26년간이다. 그해 9월 19일에 우

상범이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임시목

사로 부임하였고, 이듬해 1월에 결성

한 7인 장로추천위원회에 이화목이 

피선되어 그해 2월의 공동의회는 김

치은, 문영조, 안정옥, 이대수, 조규환, 

차경수 등 6인을 장로로 선임했다. 노

회는 이어서 당회장으로 내한선교사 

배위량의 손자인 존 S. 베어드 목사를 

임명하였다. 이화목은 1997년 향년 99

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04. 이화목(1898-1997)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1939년 딸과 함께 도미, 나성한인장로교회 장로로 26년 재직

부인전도회 회장으로 해방된 한국 복음사업과 선교경비 모금

이화목 (1967년)

나성한인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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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열매의의 열매
간만에 남편과 둘이만 휴가를 다녀왔다. 이 나이에 둘

이 가서 뭔 재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여

행은 낯선 삶 가운데 불편함을 겪으며 그냥 지나쳤던 일

상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다시 찾는 것이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그렇다. 딱히 하는 일이 없이도 늘 마음

이 분주했던 날들을 뒤로하고 삶의 여유와 무료함을 만

끽하고 돌아왔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많은 생각들을 정리해 보며 남은 

나의 삶은 어떻게 살까를 계속 생각하다가 깨닫게 해주

시는 한 단어가 있었다. ‘의의 열매’이다. 그래 남은 내 

삶은 의의열매를 맺고 사는 거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지식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으려 애쓰며 일생을 달려온 것 같다. 이젠 우리의 마

지막 인생은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무엇이 다른 걸까?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고후9:10). 이 말

씀이 내 영을 깨운다. 그렇다 아마도 다른 열매들은 내

가 애를 쓰고 맺으려고 노력했다면 의의 열매는 그 열매

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분의 의 때문에 내가 누리는 열매이리라. ‘사랑하는 자

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요일3:2). 그렇다. 

하나님은 정말 불쌍하고 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믿음이 

없는 나를 재창조하셔서 지금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

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런 나를 뚫어지게 들여다보니 더 이상 내 과

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내가 잘못 살았던 때에도 나

를 변호해주시는 그 분이 계셨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 

없다고 불의하다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다고 그토록 오

랫동안 배워오는 바람에 거기에 몸과 마음이 세뇌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수학공식처럼 우리 뇌에 박

혀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 다시 깨닫는 의는 회개하거나 더 많은 주

의 일을 해서, 더 많이 간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본다. 의는 나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피눈물에 의해 

얻어졌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

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의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

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요일4:4)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깨닫기 때문이리라.

모든 애벌레는 나비가 될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듯

이 우리는 육체적인 삶을 넘어 무한한 영적 세계로 들어

갈 수 있는 날개가 있다. 우리 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자라나 매일 매일의 영의 성장과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리라.  

changsamo1020@gmail.com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8)소명”(8)

11장 공적 기도(설교자의 공

기도)

마지막으로 퍼킨스는 대언의 

두 번째 측면으로써 공적 기도

에 대해 다룬다. 그는 공적 기도

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해

준다: 

1)사람들의 죄와 부족함을 먼

저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을 구한다. 주님의 기도는 여섯 

가지 중요 주제로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하나님의 영광, 하나

님의 나라와 우리의 순종, 생명

의 보존, 죄의 용서, 영력의 강

화).

2)목사가 기도하고 회중이 아

멘 한다. 기도와 감사로 마칠 때 

회중은 아멘이라고 적극적인 동

의를 표현하는 것이다(느8:6 고

전14:26).

3)목사의 기도내용이 회중에

게 이해되어야 한다(고전14:15. 

길게 늘어져서는 안된다(마6:7).

4)목사의 공적 기도는 회중에 

대한 교화적 기능을 한다. 교화

적 기능이란, 기도의 내용을 조

심스레 생각하고, 적절한 순서로 

주제를 설정하고, 기도를 표현하

는 과정을 통해 회중들 가운데 

생기는 교제라 할 수 있다. 

퍼킨스는 다음과 같은 요약의 

글로 본서를 마친다. 설교는 다

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가)성경 본문을 분명하게 봉

독함. 나)본문 봉독 후 문맥에 비

추어 성경본문의 의미를 설명함. 

다)본문의 자연스런 의미에서 

도출된 교리의 몇 가지 유익한 

요점을 모을 것. 라)설교자가 적

합하게 은사를 받았다면 교리를 

분명하고 쉬운 언어로 회중의 

삶과 실천에 맞게 적용할 것.

설교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

도를 힘입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윌리엄 퍼킨스의 “목사윌리엄 퍼킨스의 “목사
의 소명”(1)의 소명”(1)

서론

윌리엄 퍼킨스는 욥기 32장과 

33장을 서문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사역

자 즉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부

름 받아 보냄 받고, 이 큰 임무를 

위해 교회가 임명한 자임을 분

명하게 밝힌다. 그는 참된 목사

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목사를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목사의 칭호는 전달자와 

해석이며 둘째, 목사의 희소성은 

‘일천 중의 한 사람’인데 있으며 

셋째, 목사의 직무는 의를 선포

함에 있으며 넷째, 목사가 받을 

상급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

시는 것이며 다섯째, 목사의 위

임과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라

고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1장 목사의 칭호

  

먼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자다. 그러므로 목사

는 성령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설교를 해야 한다. 또한 청중은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

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

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목사

는 참된 해석자로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자이며, 하나

님에 대한 사람의 해석자로서, 

목사는 하나님의 입이며, 사람의 

입인 이중적 해석자라고 기술한

다.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학자의 혀를 가져야 한다. 요한

이 계시록에서 책을 받아먹는다

는 것도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

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인간을 

참된 해석자로 만드는 것은 바

로 성령의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

초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목

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

된 해석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

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또

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

해 인간적인 모든 연구를 한 후

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

다.

2장 참된 목사의 희소성

  

참된 목사가 적은 이유는 목

사의 소명이 경시되고 있기 때

문이다. 또한 목사의 소명을 감

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요 목사

의 사회적 신분이 낮고 경제적 

보상이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참된 목사가 적다는 사실

에 대해 퍼킨스는 국교도의 입

장에서 통치자와 군주들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는 

목사와 젊은 학생들과 성도들,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한다.

3장 참된 목사의 직무

  

목사는 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어야 한다. 또한 의를 얻

는 방법도 말해주어야 한다. 목

사는 의를 선포해야 하는 사람

이다. 그는 로마가톨릭을 공격하

며 가톨릭이 자신들의 의를 사

람에게 확신시키는 잘못을 지적

한다. 목사가 의를 가르치고 선

언하는 방법은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설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어야 한다. 무엇보

다 목사의 소명을 분명하게 알

고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경멸과 멸시를 잘 인내할 수 있

다. 사람들은 의를 선포하는 직

무를 가진 목사들을 존중해야 

한다. 특별한 것은 부모들은 자

녀들이 목회 소명에 헌신하도록 

격려해야 할 것을 추천한다. 

4장 참된 목사의 사역에 주

어지는 복

  

목사는 의를 설명하고 하나님

은 의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

님은 목사의 설교를 영광스럽게 

여기신다. 목사들이 지상에서 묶

고 푸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도 하늘에서도 그렇게 하신다. 

통치자들과 목사들은 교회에서 

부모와 같은 위치에 있지만 통

치자들도 개인적으로 목사의 설

교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언

급한다. 이에 대해 목사들은 두

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며,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야 할 것을 제안한다. 의를 선포

하는 것은 목사의 임직이며, 목

사가 없는 경우에는 성도들로 

이 직무를 헌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예외까지 설명해주고 

있다.

5장 참된 목사의 위임과 권위

   

목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목사는 사람

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설교해야 한다. 목사들은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사람들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사람의 영

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은 아버지들에

게도 적용되어 그들은 자식들을 

지옥의 정죄에서 구속할 위임이 

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목

사의 소명에 헌신하도록 격려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듣

는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

씀에 복종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언급한다.

younsuklee@hotmail.com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24)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합법적인 사역자 

         하나님께 부름 받아 보냄 받고 임무위해 교회가 임명한 자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의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의 

“목사의 소명”(1)“목사의 소명”(1)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은 놀라

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

나 많은 사람들은 살아 있다는 

것이  위대한 축복임을 잘 깨

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듯합니

다. 그러다가 죽음의 위협을 당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살아 

있음의 귀중함을 알고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

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 것입니

다. 

다윗은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지만 그가 중한 질병으로 생

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심각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

기 죄를 회개하는 기도이며 동

시에 살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

하는  절박한 심정의 기도입니

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

을 회복시키소서”(시39:13).

이 다윗의 기도 속에는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 없어지게 

될 가능성의 위험을 느끼면서 

드린 생명을 건 기도인 것입니

다. 그 기도를 통하여 다윗은 

고침을 받았고 그 당시 그 병

으로 ‘떠나가는 존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인간은 누구나 ‘떠나가야 

할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이들

을 떠나보내면서 슬퍼하고 사

랑하는 이들을 두고 떠나가야 

하는 슬픔을 경험하는 것이 인

생인 것입니다.

우연히 가슴 찡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년의 어느 남

자는 동료들과 함께 높은 폭포

수가 흐르는 높은 절벽 위 바

위에서 낙하 졈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순

서가 될 떄 그분은 가방에 든 

비닐주머니에서 흰 가루를 한 

움큼씩 집어 허공에 던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는 슬픈 음성으로 소리쳤습니

다.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당

신을 영원히 기억 할게요” 라

는 외침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흰 가루는 얼마 전에 세상

을 떠난 자기 아내의 유골 재

였던 것입니다. 아내가 높은 하

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

다고 하여 자기 사랑하는 아내

의 유골가루를 공중에 뿌리려 

장례의식을 점프장에서 행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지라 그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

었습니다. 아. 인생은 저렇게 

한줌의 가루가 되어 자취도 없

이 사라지기도 하는 구나. 아. 

인생은 사랑하는 사람과 끝까

지 함께 할 수가 없구나. 아. 나

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언제인가 저런 모습으로 사라

져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러면 우리 인생은 살아 있을 

동안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

게 살아야하고 또 무엇을 위하

여 살아가야 하는 가를 생각하

게 되었답니다. 과연 우리가 아

직 살아 있을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아직 살아 있을 동안에 건강

과 생명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입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중년

에 데려감을 당하는 위험을 기

도로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시

102:24). 아직 살아 있을 동안

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인생의 선한 즐거움의 분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야할 것입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야할 것입니

다.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

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를 잘 섬겨 오

늘에 축복을 받기도 하고 주를 

잘 섬겨 미래를 예비하기도 하

고 주를 잘 섬기고 충성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

할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이니라”(전12:13).

우리가 아직 살아있게 하시

는 것은 아직 기회와 무한한 

가능성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

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특권과 

삶의 소중한 무기들을 잘 활용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도 무

기입니다. 교회도 무기입니다. 

가정도 무기입니다. 재능도 무

기입니다. 인적 자산도 무기입

니다. 붙여주신 사람들도 무기

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

에게 가정 절실하고 효과적인 

무기는 역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신호를 보내시는 

듯합니다. 사탄 마귀는 기도에 

무능한 이들을 갖고 놀려고 합

니다. 오늘 세계정세는 그리스

도인들에게 경각심을 깨워주

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은 “

자다가 깰 때”입니다. 아직 우

리가 살아있음은 아직 끝난 것

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끝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기도로 난간과 역

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윗 왕

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

서”(시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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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을 동안에 해야 할 일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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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서 계속>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신앙

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욥의 모든 것이 회

복됐다. 하지만 끝까지 회복되지 

못한 것은 그의 자녀들”이라며 “

욥은 죽음을 통해 자녀들에게 갈

수 있지만 이미 생명을 다한 자녀

들은 욥에게 돌아갈 수 없다. 이

것은 남겨진 슬픔이며 아버지로

서 슬픔 속에서 장차 아들을 내어

놓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 

담겨져 있다. 율법주의에 빠진 인

류를 구원하기 위해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

수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놓으

셔야 했다. 욥기서는 고난을 이겨

낸 책보다 욥의 마지막에 남겨진 

슬픔 속에 오실 그리스도 아들 독

생자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마

음을 욥의 마음에 역설하고자 감

추어 놓이신 것”이라 말했다. 

송 목사는 사도행전 11:28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

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말씀을 

통해 “왜(Why)에서 무엇(What)

으로 질문을 바꾸라”며 초대교회 

상황을 설명했다.

송태근 목사는 “팬데믹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를 분석하는 것 좋

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

다보면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

가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몰두하

기보다 지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 그 일을 쫒

아가다 보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큰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의 후에는 질문을 통해 삼일

교회의 ‘무엇(What)’에 대해 나

눴으며 정교분리에 대한 질문에

는 “동전의 양면 같다”며 “단선적 

접근보다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

하다. 교회는 선별적으로 반드시 

시대의 선지자적 역할을 해야 한

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KAPC 목회와 ...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

로)은 지난 1일 오후 5시 8월 

월례예배를 CMF선교원 채플

실에서 드렸다. 찬양과 경배 후 

더글라스김 목사(HYM 대표)

가 '하나님의 권능과 뜻'(행

4:28-31)이란 제목으로 말씀

을 선포했다. 

김 목사는 “주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의 삶의 목적

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깨

닫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

다. 사도행전 4장 28절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창세전에 

예정하신 구속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부르

심을 받았다”며 “COVID-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

아가면서 이전보다 더욱 담대

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 주님의 자녀 된 우리 모

두가 일상생활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

하길 바란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

로 행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해야 하며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

이 되자”고 강조했다. 

설교 후 이어진 기도에서 

김 목사는 △우리 모두의 성

령 충만을 위해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들어진 모든 교

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힘들

어진 각 가정의 회복을 위해

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복

음화를 위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성령 부

흥을 위해서 등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한 

후 예배를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하나님의 권능과 뜻’ 말씀 선포
CMF선교원 8월 월례예배, 설교 더글라스김 목사

CMF선교원 8월예배를 마치고 더글러스김 목사(사진왼쪽)과 김철민 장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차드공화국 돕기 기금모금캠

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소망소

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이하 소망)가 지난 8월 21일 현

재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8

만1천330달러의 후원금을 모금

해 지난 17일 1차로 차드 지부

에 송금했다. 

유분자 이사장은 “처음 캠페

인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곳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목

표액의 몇 %까지 모금이 가능

할지 걱정이 많았다”며 “모금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지 1주

일 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십

시일반으로 참여해 목표액 5만 

달러를 초과 달성해 정말 감격

스럽다”고 한인사회에 감사함

을 표했다. 

또 함께 이 캠페인을 이끌었

던 황치훈 이사(해외협력부장)

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차드

공화국 어린이들에게 당장 필

요한 쌀을 전달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모금 캠페인의 참여자들

은 쌀 한 포대를 구입할 수 있는 

25달러 후원부터 1만 달러를 후

원한 기부자까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성금을 보냈다. 

1차적으로 차드에 보내진  5

만 달러로 8월 3째 주부터 차드 

지역 주민들에게 쌀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나머지 금액과 계속 

후원되는 기부금은 앞으로도 계

속 차드공화국을 도와주는 사업

에 쓰이게 된다. 

도움을 주기 원할 경우,  소망

으로 연락하거나(562-977-

4580, somang@somangsociety.

org, 5836 Corporate Ave. Suit 

110, Cypress, CA 90630), 

paypal 계정이 있는 경우는  

somang@somangsociety.org로 

보낼 수 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차드에 1차 5만불 지원금 전달
소망소사이어티, 기금모금 캠페인 계속

욥의 마지막 슬픔 속에 독생자 내놓으신 하나님 마음 감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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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한인목사회 제 11회 정기총회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유병우 목사) 제 11회 정기총회가 9

월 1일(화) 오전 11시 수정교회(담임 이준규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njkacanew@gmail.com 

GUM 온라인 선교학교 

GUM(Global United Mission, 대표 양춘길 목사, 사무총장 

신태훈 선교사)가 9월 1일부터 국내외 선교단체 8명의 지도자

들을 강사로 초청 온라인으로 선교학교를 시작한다. 10월 20

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9시까지(동부시간) 줌

(Zoom)을 통한 온라인 강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선교에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등록비는 

20달러(교역자 및 대학생 10달러)이며 신청기한은 8월 31일(

월)까지. 강사와 강의 주제는 △김병선 선교사(GP 인도네시아) ‘

선교의 성경적 기초’ △박신욱 선교사(SEED 대표) ‘마지막 시대

의 선교: 교회가 함께 하는 선교’ △이재환 선교사(COMEMis-

sion 대표) ‘Mission Possible’ △조용중 선교사(KWMA 사무총

장) ‘세계 선교 현황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교 전망’ △호성

기 목사(PGM 대표, 필라안디옥교회) ‘선교의 제4 물결’ △황영

송 목사(뉴욕수정교회) ‘난민선교-우리 곁에 다가온 이웃(데이

튼 오하이오 사역)’ △전생명 선교사(FMnC 전 대표) ‘언택트 시

대의 디지털 선교’ △양춘길 목사(GUM 대표, PMC 담임) ‘선교

적 교회, 왜 되어야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등이다.

▲문의: 신태훈 선교사(201-560-2861, gum@gumnet.org)

KAEA 유스커뮤니케이션즈 교육세미나 
한미교육자협회(KAEA, 회장 민디 박)와 유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유수훈)가 공동 주최하는 교육 세미나가 8월 29일(토) 오

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서부시간) 온라인에서 열린다. 주제

는 ‘슬기로운 질문법(Questioning Strategies to Enhance Stu-

dent Thinking Skills)’으로 강사는 미국 교육계에서 40여 년간 

활동한 수지 오 교육학 박사. 1시간 강의 후 질의응답(Q&A) 시

간도 약30분가량 준비돼 있다.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교육관련 

질문을 이메일(labook2020@gmail.com)로 접수하면 우선적으

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번 교육세미나는 화상회의 플렛폼인 

줌(ZOOM)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자녀의 사고력 향상에 관심

이 많은 학부모라면 초중고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접

속번호는 818-940-0208이다.

▲문의: labook2020@gmail.com

IT 강좌 Python Programming for Beginners
네이버플러스재단이 제공하는 IT 강좌 Python Program-

ming for Beginners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영어로). 9월 5일(

토) 오전 10시 오리엔테이션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본 강

의기간은 9월 12일-10월 31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동

부시간) 등록자에 한해 링크를 보내준다. 접수인원은 20명(선착

순), 수강료는 100달러(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수강료 보조 

프로그램이 있다).

▲문의: (201)461-0909 www.neighborplus.org

제 14회 성인힐링캠프
에스더하 재단이 주최하는 제 14회 성인힐링캠프가 온라인으

로 9월 3일(목)과 4일(금) 이틀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

분까지(동부시간) 열린다.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참가비는 

없으며 선착순 30명. 이틀 모두 참석자에 한해 신청서와 검사

지를 제출하면 된다(이메일 easterhafoundation1@gmail.com

이나 ehaha 카톡으로). 힐링캠프 후 신청자에 한해 Follow Up 

Session이 매주 화요일 있게 된다.

▲문의: (917)993-2377 

베델한인교회 제5차 신학강좌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제5차 신학강좌를 ‘내주

반석위에 든든히 서리라‘라는 주제로 9월 한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서부시간)에 연다. 일정은 2일 이승구 교수(합동신학

대학원)가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미국상황에서의 대처방안’, 9

일 함영주 교수(총신대학교)가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교육’, 16

일 박응규 교수(아세아연합신학교)가 ‘동성애 금지에 대한 교회

사적 고찰과 우리의 대응’, 23일 김응석 교수(총신대학교 신대

원)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이해’, 30일 ‘질의응답 및 토크쇼’로 

진행된다. 등록은 본교회 홈페이지(https://docs.google.com/

forms/d/e/1FAIpQLScjAPEADutsozG4jE5d5VIH6mmERYjP

Zu2xipdSAXd2koZbfA/viewform)에서 하면 되며 등록자들은 

교재를 교회에서 픽업할 수 있다. 픽업일은 29일(토) 오전 10시

부터 오후 1시까지 교회 주차장 신학강좌 부스. 

▲문의: (949)854-4010

장학생 모집
강드림파운데이션이 후원하며 KYCC와 남가주밀알선교단

이 공동 주최로 코비드19로 인해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

한 100명의 대학생들을 선발 1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자이

며 제출서류는 신청서(https://bit.ly/kdf2020에서 다운), 자기

소개서(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포함), 최근 1년 

성적표(누적학점 4.0 기준 3.0이상), 주최 단체장 추천서이다. 접

수마감은 9월 4일이다.

▲문의: KYCC 리사 김(Lkim@kyccla.org), 이종희 남가주밀

알선교단 단장(smilal@milalmission.com)

선한청지기교회 삶터세미나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는 ‘다시 삶터’라는 주제

로 삶터세미나를 8월 30일(주일)과 9월 6일(주일) 오후 2시부

터 3시30분까지(서부시간) 줌을 통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강사는 서명구 교수(매릴랜드대학교 경영학과, The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공동대표)이며 신청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gsch.org)에 있는 배너를 통해 하면 된다.

▲문의: jeremiah21@gmail.com

교계 게시판교계 게시판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

장 양민석 목사)는 8월 18일 

오전 10시30분 교협 회의실에

서 임원회 및 할렐루야 2020 

대뉴욕복음화대회 준비위원 

모임을 가졌다.

양민석 목사 사회로 총무 이

창종의 회무보고와 준비위원

장 김희복 목사의 보고 후 안

건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D-30일 남았습니다’(9

월 18-20일), 8월 27일 열리는 

2차 준비기도회, 조직표, 지원

금, 홍보(인터넷, 카톡, flyer, 

poster, 봉투 넣는 작업), 인원

동원, 특별순서자 등에 대해 논

의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

창종 목사 인도로 정대영 목사

의 기도, 권캐더린 목사의 말씀

(“할렐루야”, 시150), 합심기도

(유승례 목사, 안경순 목사, 김

정숙 목사), 광고 문정웅 목사, 

김희복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

다.

한편 8월 20일에도 준비위

원 모임이 열렸으며 줌 화상회

의로 진행됐다.
<기사제공: 뉴욕교협>

뉴욕목사회(회장 이준성 목

사)가 8월 24일 앨리폰드 파크에

서 임원 모임을 갖고 임시총회

에 상정할 회칙안(본지 1790호 

10면 참조)을 최종 결정했다. 

임시총회는 회칙 개정을 안

건으로 9월 7일(월) 오전 11시 

앨리폰드 파크에서 열리며 팬

데믹으로 지친 목회자를 위로

하는 모임도 겸한다.

회장 이준성 목사는 이번 상

정 회칙을 소개하며 임원 및 증

경회장들의 권한이 약화됐고, 

반면 회원들의 권한이 확대됐

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임원회의 결의로 목사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을 

제명할 수 있으나, 상정안은 임

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총

회에 공고함으로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한다고 개정해 

회장과 임원들이 독단적으로 회

원을 제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상정안은 그동안 구인난 

가운데 임원에 대한 자격이 없

었으나, 정임원인 총무‧서기‧회

계는 회원가입 3년 이상 된 자

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상정안은 선거 입후보자 서

류에서 “증경회장 2인 이상 추

천서”를 없애 증경회장들의 역

할을 약화시켰다. 대신 “목사회

원 5명 이상 추천서”를 15명 이

상 추천서로 확대하고 복수 추

천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상정안은 “회원의 자격”에서 

“총회 무단불참 연3회 또는 무

임목회 3년 이상 된 자는 선거

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

는 항목에서 교협과 다른 목사

회의 성격에 따라 “무임목회 3

년 이상”을 뺐다. “총회 무단불

참 3년 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

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개정했

으며, “박탈된 선거권과 피선거

권은 3년치 밀린 회비를 납부하

는 즉시 회복되며, 총회 당해 연

도 회비만 납부한 자는 다음회

기 총회부터 선거권과 피선거

권이 주어진다”를 신설했다. 

상정안은 현재와 같이 3년치 

밀린 회비를 납부하는 즉시 투

표권이 주어진다.  

또 “총회 연 5년 이상 무단으

로 불참한 자는 임원회의 결의

로 실행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

함으로 자동으로 제명한다”를 

신설했다.

선거에 대한 조항도 개정과 

삭제가 있다. 상정안은 후보자

가 없을 경우 “총회에서 호선으

로 선출한다”를 “선관위의 복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로 개정했다. 회장과 부회장의 

입후보 자격에서 “담임목사” 조

항과 “재판에 계류 중인 자”를 

삭제했다. 

상정안은 회의에서 “실행위

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년 2회 

이상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도록 했다. 연 회비를 50

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렸다. 회

칙개정은 임시 및 정기 총회에

서 하며, ‘출석위원’이 아니라 ‘

재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개정했다.  

뉴욕목사회 회칙은 지난 

2009년 개정한 이래 11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 
<정리: 유원정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미동부노회 제3회 정기노회가 

8월 18일 오전 11시 주예수사

랑교회(담임 강유남 목사, 동사 

황용석 목사)에서 개최됐다.

노회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

해 지난 회기 임원 모두를 유임

시키고, 그동안 궐석으로 있던 

임원들만 새로 선출했다. 임원

들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황정옥 목사(유임) 

△부노회장 양경욱 목사(유임) 

△서기 김상웅 목사(유임) △부

서기 Carrthers 목사(신임) △

회록서기 황용석 목사(유임) △

부회록서기 방명근 목사(신임) 

△회계 김환창 장로(유임) △부

회계 김봉택 장로(유임).

이날 서상원 목사(주예수사랑

교회), 정일천 목사(과테말라 링

콩 주예수사랑교회), Rev. Judy 

T u r i n ( H a i t i ) ,  R e v . 

C a r u t h e r s ( T o w n l e y 

Presbyterian Church), Rev. Saal 

M. Hali(Teaneck High School) 

등 5명의 가입 청원을 받았다. 

또 김준현 전도사(주예수사

랑교회)와 배대진 전도사(뉴저

지 벧엘장로교회)를 목회자 후

보생으로 받았다. 김준현 전도

사는 뉴저지미주총신대학교 선

교대학원에서, 배대진 전도사

는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석사(M. 

Div) 학위를 취득했다.

회무처리에 앞서 드린 개회

예배는 김상웅 목사 인도로 황

용석 목사가 기도를, 노회장 황

정옥 목사가 설교와 축도를 담

당했다. 

황정옥 목사는 잠언 28장 9

절, 야고보서 4장 2-3절, 요한

계시록 8장 4절, 디모데전서 4

장 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

으로 말씀을 전했다.

성찬식은 부노회장 양경욱 

목사 집례로 방명근 목사가 기

도를, 황용석 목사가 분병을, 김

환창 장로가 분잔을 담당했다. 

양경욱 목사는 고린도전서 11

장 23-26절을 본문으로 "나를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기사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합

동)총회 미동부노회>

“임원역할 축소, 회원권한 확대”

궐석임원 선출, 노회원 5명 가입 등

뉴욕목사회, 임시총회 앞서 상정안 확정 모임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미동부노회 제3회 정기노회

뉴욕교협이 지난 18일 교협사무실에서 임원회 및 할렐루야대회 준비모임을 

가진 후 기념촬영 했다.

뉴욕센트럴교회가 지난 23일 주일예배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뉴욕목사회 회칙개정안 확정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미동부노회 제3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센트럴교회(김재열 목

사)는 8월 23일 주일예배에서 

23명의 장학생들에게 총 2만5

천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뉴욕센트럴교회는 18년째 차

세대를 위한 장학금 전달을 해

오고 있다.

김재열 목사는 설교를 통해 

“뉴욕센트럴교회가 지난 40년

간 ‘널리 선교와 고루 봉사’라

는 모토로 달려왔다. 건축을 하

는 중에도 선교비는 1불도 안 

깎았는데 장학금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팬

데믹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

도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한

국 신학교 후원까지 더욱 풍성

하게 3만 달러를 전달했다. 올

해는 처음으로 뉴욕을 넘어 8

개주에서 지원한 것처럼, 앞으

로는 코리언의 담을 넘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타민족까지 하

나님의 귀한 인재를 길러내는 

기회를 갖자”고 당부했다.

주일예배 중 열린 장학금 수

여식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부하며 봉사하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리더들

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해 응원”

이라는 목표로, 올해는 41명 

지원자 중 23명을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23명중 9명은 신학대 재학생

이며, 14명은 일반대학 재학생

이다. 장학생은 필요한 형편, 

성실한 믿음, 성숙한 성품, 우

수한 성적 등의 기준으로 선출

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뉴욕뿐

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등 미국 

8개주에서 선발됐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재

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큰 힘이 

됐다”라며 교회에 감사하고 “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 “어려움을 하

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

님의 메시지로 받았다”, “졸업 

후 도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일할 것” 등을 다짐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저지실버선교회 산하 실

버선교사훈련원이 주최하는 

34기 실버미션스쿨이 8월 24

일 저녁 줌(Zoom) 화상으로 열

렸다. 팬데믹으로 인해 봄 학기

는 개강하지 못했다.

34기 실버미션스쿨은 11월 

9일 수료식까지 12주 동안 매

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까지 13번의 강의를 진행한다.

실버미션스쿨 교육은 △선

교는 사명 △선교의 이해 △선

교의 현장이라는 3가지 큰 카

테고리를 갖고 ‘선교는 사명’ 

파트는 박동건 목사(CRM 한

국대표)가 미셔날처치를 중심

으로 강의를 인도하며, ‘선교의 

이해’ 파트는 선교에 대한 성경

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부분

으로 나눠 김용철 목사(운영이

사장)와 김종국 목사(훈련원

장) 등이 강의를 인도한다. ‘선

교의 현장’ 파트는 선교사들이 

현장 선교사의 사역, 선교지에

서의 갈등과 문제, 중남미 선교 

등을 다룬다. 

24일 첫날 집회에서 훈련원

장 김종국 목사는 “어려운 상

황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

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

을 느끼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영상훈련에 

과테말라, 캔사스시티, 뉴욕 롱

아일랜드 등에서 30여명이 등

록했다”고 알렸다.

이사장 김용철 목사는 “교육

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

하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

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동

역자 되기를 바란다”며 
<13면으로 계속>

팬데믹 속에도 3만 달러 장학금 전달

11월 9일까지 매주 월요일 줌으로

뉴욕센트럴교회, 18년째...총23명 한국 미전역 확대

뉴저지 34기 실버미션스쿨 화상으로 개강

‘D-30일 남았습니다’
뉴욕교협 임원회 및 할렐루야대회 준비모임



4. 청교도들의 다섯 가지 특

징(特徵, Characteristics)

[필자주] 본고는 조엘 비키·

랜들 페더슨(청교도를 만나

다), 이승구(청교도운동 시작

과 발전), 오덕교(언덕 위의 도

시, 청교도 이야기), 토마스 맨

튼(자기부정), Cotton Mather(

하나님의 약속), Hindson(청교

도신학), 외 다수 의 자료를 참

조하여 기록했다.

청교도(Puritan)들은 교리적

(敎理的) 측면에서 강력한 칼

빈주의(Calvinism)를 표방했

다. 경험적(經驗的) 측면에서

는 따뜻하고 커다란 교화력(敎

化力)과 영향력(影響力)을 지

니고 있었다. 복음적(福音的) 

측면에서는 힘을 가졌지만 여

전히 부드러웠고 교회론(敎會

論) 측면에서는 하나님 중심적

이며 예배를 최 우선시했다. 정

치적(政治的)으로는 왕과 의회

와 국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聖經的)이고 균

형 잡힌 양심에 구속되는 삶의 

태도를 표방(標榜)했다.

피터 루이스(Peter Lewis) 

목사는 청교도 신앙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①청교

도 신앙의 특징은 ‘신약성경에 

근거한 개인의 경건생활’이다. 

②청교도 신앙의 특징은 가정

생활에서 찾아지는 신앙교육

이다. ③주일 성수개념과 교회

관이다. 이처럼 우리가 청교도

들을 알게 되면 참된 성도의 삶

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삶을 알아야 한

다. 

조셉 파이파(Dr. Joseph A. 

Pipa)는 청교도들을 알아야하

는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들

었다. 첫째는 그들은 우리와 비

슷한 상황(狀況) 속에 살면서

도 효과적(效果的)으로 복음사

역(福音使役)을 하였기 때문이

고, 둘째는 그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적(信仰告白的)인 표준서(

標準書)들의 발원(發源)자들이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 청교도들은 성경에 정통(

正統, legitimacy)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

니라(딤후3:16).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 Jones)은 “사도시대 이

후 교회사(敎會史)에서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을 꼽으라면 

청교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

는다.”

칼빈(Calvin)은 바른 신학

(神學) 운동이 종교적 체험(

體驗)이나 이성(理性)에 의

지하지 않고 ‘오직 성경’(Sola 

Scriptura)에 기초할 때 가능

하다고 하였다. 칼빈의 ‘오직 

성경’ 사상은 영국과 뉴잉글랜

드 청교도의 신학적(神學的) 

기초(基礎)였다. 그들은 ‘오직 

성경만’이 기독교 신앙과 행위

에 대한 지식(知識)을 얻는 원

천(源泉)이 되어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 

청교도들은 성경을 사랑하

고, 성경으로 살며 호흡하면서 

말씀에 수반(隨伴)되는 성령

의 능력을 향유(享有)했다. 청

교도들은 성경 66권을 은혜 가

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

진 성령의 서재(書齋)로 생각

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청교

도들에게 아버지로서 말씀하

시고, 그들이 영원토록 신뢰할 

수 있는 진리를 주시는 보고(

寶庫)로 성경을 바라보았다. 그

리고 성경을 자신들의 마음과 

지성(知性)을 새롭게 하며 삶

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권능(權

能)의 숨결이 담겨 있는 존재

로 이해했다. 청교도들은 하나

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들으며 

노래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격려했다.

청교도 리처드 그린햄

(Richard Greenham, 1542-

1594)은 성경을 읽는 여덟 가

지 방법으로 1)부지런함 2)지

혜 3)준비 4)숙고 5)협의와 나

눔 6)믿음 7)실천 그리고 8)기

도를 제시했다. 

토머스 왓슨(Thomas Wat-

son, 1620-1686)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에 대한 지

침(指針)으로 다음과 같은 여

섯 가지 내용을 말했다. “1)거

룩한 소욕과 배우고자 하는 마

음을 지니고 하나님의 말씀으

로 다가갈 것 2)주의를 기울이

며 말씀 아래 앉을 것 3)온유함

으로 말씀을 받을 것 4)믿음과 

말씀을 화합시킬 것 5)말씀을 

담은 채로 그것을 놓고 기도할 

것 그리고 6)다른 이들에게 말

씀에 대해 전할 것.” 

헤른(James Heron, D.D)은 “

청교도들이 원했던 것은 가능

한 성경 속에 나타난 원리들에 

적합한 교리는 물론이고 교회

의 규율(規律)과 행정조직(行

政組織)을 갖기 원했던 것이

다” 라고 했다. 

청교도들은 이처럼 오로지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모

든 것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

았던 사람들이다. 즉 그들은 철

저하게 성경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청교도들을 통하여 성

경의 권위(權威)가 온전히 드

러났다. 그렇다. 그들은 로이

드 존스(Martyn Lloyd Jones, 

1899-1981)의 말처럼 “청교

도들은 언제나 신약(新約)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의 샘

슨(Dr. Thomas Sampson)은 

청교도들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들은 그 누구도 정당하게 

잘못을 찾을 수 없는 교리(敎

理)와 생활(生活)을 지닌 형제

들이었다.” 

또한 라이큰(Leland Ryken)

도 이렇게 말했다. “청교도들

은 이 세상의 성자들(Worldly 

Saints)이다. 그들은 세속 오염

(汚染)으로부터 격리(隔離)된 

거룩한 양심(良心)을 소유한 

자들이었다. 초대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사도적(使徒的) 순

결(純潔)과 거룩한 양심을 지

키려고 세속으로부터 격리되

기를 원했다. 그래서 청교도들

은 성경에 근거(根據)하지 않

는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이라

도 거부(拒否)했다.” 

2천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청교도들은 성경(聖經) 밖에서 

발견(發見)할 수 있는 가장 성

경적인 사람들이라는 평가(評

價)는 정당(正堂)한 평가이다. 

이렇듯 청교도(淸敎徒)들의 신

앙생활은 철저한 성경 중심으

로 삶을 살았기에 

거룩과 능력(能力)

이 충만(充滿)할 수 

있었다.

2)청교도들은 성

경적 경건(敬虔)한 

의무(義務, Godly 

Duty)와 자기 부정

(自己 否定, Self-

Denial)에 충실(充

實)한 자들이었다. 

(1)성경적 경

건한 의무(Godly 

Duty) 

청교도들은 하나

님과 서로에게 완전히 복종(服

從)하라는 강력한 권고(勸告)

를 받았다. 청교도들에게 가장 

중요(重要)시 되는 단어는 ‘의

무’(義務)라는 단어였다. 청교

도들은 그들의 의무가 성경의 

내용대로 순수(純粹)한 신앙을 

지키며 이것을 세상에 전파(傳

播)하는 것이요 그 대가로 그

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

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믿었

다. 청교도들은 신자들이 자신

의 믿음과 실천에 있어 말씀 중

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리처드 백스터의 ‘그리스도

인의 지침’은 청교도들이 어

떻게 성경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신뢰할 만한 안내서(案內

書)로 삼았는지를 보여 준다. 

헨리 스미스(Henry Smith, 

1560-1591)는 말했다. “우리

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엄수

(嚴守)해야 할 규칙처럼 놓아

두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오

직 신뢰(信賴)함으로 받아들이

고, 성경이 규정(規定)하는 것

만을 사랑해야 하며, 성경이 금

지(禁止)하는 것만을 미워하고 

성경이 명(命)하는 것만을 해

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순수

한 신앙이 가정과 교회뿐 아니

라 사회 전체에서 실현되어 하

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싸웠던 것이다. 

청교도들은 구체적인 죄(罪)

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 

즉 죄에 대한 각성(覺醒)을 일

으키는 질문을 제시하는 데 있

어서 탁월(卓越)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막대기를 들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죄인이 

숨어 있는 덤불을 치고 헤쳐 나

아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

벗고 서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위로(慰勞)와 평안

(平安)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양심에 찔림을 

받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영적(靈的)인 성장

(成長)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다. 우리는 아담과 같이 수풀 

속에 숨으려 하는 존재(存在)

들이기 때문에 살아 계신 하나

님 앞에 불려 나아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

물이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

기”(히4:13) 위해서는 매일 도

움이 필요하다. 

한편 청교도 목회자(牧會者)

들은 설교에서 공통적인 표현

으로 하나님께 순종(順從)과 

충성(忠誠)을 강조했으며 양

떼들에게 신앙과 의무(義務)

를 이행하라고 선포(宣布)했

다. 즉 청교도들이 철저하게 자

신들의 의무로 삼았던 것들은 

성수주일, 예배, 기도, 찬양, 선

행 등등…, 경건한 거룩한 삶이

었다. 이렇게 청교도(淸敎徒)

들은 교회(敎會)와 가정(家政)

에서 청교도의 삶의 의무(義

務)를 실제적으로 강조(強調)

하였다.
kimjoyh@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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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16)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성경대로 신앙 지키며 이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의무

그 대가로 하나님 백성으로 특별대우 받는 것이라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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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가 전광훈

(사진)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이단

성 있는 이단옹호자로 결론 내렸

다. 한국교회 공교단의 이대위가 

전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판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일보가 19일 입수한 예장고

신 이대위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및 전광훈 대표회장 이단

옹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

면 대책위는 “전 목사 개인의 신학

적 견해와 사상은 분명 정통 기독

교에서 벗어나 있다고 본다. 그가 

한기총 회장으로서 결정한 것과 

이단성 있는 발언, 행동은 분명 지

탄받아 마땅한 부분”이라며 “따라

서 전 목사는 이단성 있는 이단옹

호자로 규정함이 가한 줄 안다”고 

밝혔다.

예장고신 총회는 지난해 제69회 

총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이단 논

란 여부를 이대위에 맡겨 1년간 연

구해 차기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

다. 다음 달 열리는 제70회 총회에

서 이대위가 작성한 해당 보고서

의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전 목사

는 이단옹호자로 규정된다.

이대위는 “전 목사의 정치적 행

동에는 찬반이 엇갈린다”며 “본 보

고서에는 그의 신앙과 신학적 사

실만 다룬다”고 적시했다. 이대위

는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그 나머

지는 성경해설서다” 등 전 목사의 

문제적 발언을 열거한 뒤 “전 목사

는 성경 66권의 정통신학인 유기

적 완전영감을 부정했다. 성경 66

권의 정경성을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목사는 직통계시 및 불건

전 신앙의 사실화(잘못된 신앙을 가

르침)를 주장했으며 성경의 성령론

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씨라고 주장하기도 했

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주요 교단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다.

이대위는 전 목사를 이단옹호자

로 결론 내린 결정적 이유로 한기

총 대표로 있던 2019년 변씨에 대

한 이단 해제를 결의한 것을 꼽았

다. 이대위는 “한기총은 2019년 3

월 6일 변씨를 이단 해제했다”며 “

당시 보고자 정동섭 목사의 주장

에 근거해 이단해제를 했는데, 후

에 정 목사는 잘못을 시인하고 자

신의 보고를 철회했다”고 설명했

다. 이대위는 전 목사가 변씨를 한

기총 공동회장에까지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대위는 한기총 역시 이단옹호

단체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책

위는 “한기총의 활동 사역을 보면 

부정적인 면이 농후하다”며 “한국 

주요 총회가 이단 및 불건전 단체들

로 규정해 참여 금지한 세력들을 일

방적으로 해제 및 영입한 사실을 간

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이 19일 총회

장 담화문을 발표하고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총회의 입장과 산하

교회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 

담화문에서 김종준 총회장은 “

향후 2주간 동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공예배를 비대면 방

식인 온라인 예배로 진행해 달라”

며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해 교

역자 장로 교회직원 기타 필요 요

원은 현장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고 전했다. 이어 “교회 내 일체의 

소모임과 여름행사, 식사, 친교 모

임은 중지하고 비대면 방식을 모

색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총회장은 또 “모든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 스스로가 자신이 

곧 한국교회라는 인식을 갖고 코

로나19 방역에 솔선하여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관계자들과 의료

진,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 희생자

들, 수재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방역 수

칙을 잘 지키는 교회와 그렇지 않

은 교회에 차별 행정권을 발휘해 

주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이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전체 교인 수 통계에서 10년째 정

체 혹은 내림세가 지속했다. 자립 

대상(미자립) 교회는 최근 10년 새 

1000여곳이 늘었다.

예장통합 통계위원회(위원장 조

재호 목사)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교세 통계 취합 

결과, 전체 교인 수가 250만6985명

을 기록해 2018년 255만4227명보

다 4만7242명(1.85%) 줄었다고 19

일 밝혔다. 예장통합 전체 교인 수

는 2010년 285만명을 정점으로 내

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4년엔 281

만574명으로 1년 전보다 1000여명

이 늘어 잠깐 반등했다가 이후엔 

계속해서 수만명대 감소 폭을 기

록하고 있다.

예장통합은 예장합동과 함께 한

국교회 성도 수의 절반 이상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교회들

이 통일된 양식에 맞춰 인원수 및 

예·결산액을 보고하기 때문에 가

장 정확한 통계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 교인 수가 줄고 있지만, 교

회·목사·장로의 수는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교회 수는 

지난해보다 98곳 늘어난 9288곳, 목

사 수는 269명 증가한 2만775명, 장

로 수도 233명 추가된 3만2511명으

로 집계됐다. 반면 교회의 손발인 

서리집사 수는 전해보다 8525명 줄

어든 58만1000명을 기록했다. 교회

와 목회자·장로는 소폭이나마 늘어

나는 반면 일반 성도와 서리집사 수

가 줄고 있는 형편이다.

다음세대 감소 현상도 심각하

다. 주일학교 통계를 보면 중고등

부는 2010년 18만8304명에서 지난

해 11만5025명으로 7만여명 줄어

들었다. 초등학생을 뜻하는 유년

부 초등부 소년부를 합치면 역시 

10년간 8만여명이 감소했다. 저출

산 여파에 입시 부담에 따른 교회 

출석 기피 현상이 겹친 결과다.

도움이 필요한 자립 대상 교회

는 총 3420곳으로 기록돼 전체의 

36.8% 비중을 차지했다. 2007년 

2415곳에 비해 1000곳 이상 늘었

다. 일반적으로 자립 대상 교회는 

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농어촌 

교회는 2000만원, 중소도시 교회는 

2500만원, 대도시 교회는 3000만원 

미만인 경우다. 보통 목회자 생활

에 필요한 사례비도 감당하기 어

려운 교회를 뜻한다.

예장통합 교세 통계의 경우 신

고하는 목회자가 스스로 자립 대

상인지 아닌지를 표기하는 방식이

기에 실제 노회의 지원을 받는 교

회 숫자와는 차이가 난다.

총회 도농사회처 관계자는 “농

어촌보다는 도시의 자립 대상 교

회들을 중심으로 10년간 1000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면

서 “이번 통계는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전

에 작성된 것이어서 코로나19 상

황이 반영되는 올해 말엔 더 많은 

자립 대상 교회들이 보고될 것으

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선교 중심 교단 얼라이언스 한국

총회(Alliance Church in Korea, ACK·

총회장 문형준 목사)가 지난 15일 

경기도 양평 쉐르빌 리조트 대연회

장에서 제3회 목사안수식을 열고 8

명의 신임 목사를 배출했다.

사무총장 신다윗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안수식에서는 김진희 나수

경 신동한 이현아 채수희 최대왕 최

민승 최숙자 씨가 안수를 받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목회자의 길을 걸을 것을 다짐했다. 

안수 대상자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제자로 거듭나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종 된 목회자

가 될 것”을 서약했다.

이어 안수 위원들은 후보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례를 베풀

었으며, 신임 목사의 멘토가 성의

를 입혀주며 성직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신임 목사

들은 얼라이언스 한국총회뿐만 아

니라 미국 C&MA와 얼라이언스 

세계연대(AWF) 등에서도 동일하

게 목사로 인정받게 된다.

총회장 문형준 목사는 “오늘 안

수를 받는 목사들은 물과 꼴이 풍

성한 목양지를 만들 책임이 주어

졌다”면서 “늘 말씀을 읽고 연구하

고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자라고, 

성도들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부총회장 지형은 목사는 

축사에서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

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이 분명해야 목회자가 행복

할 수 있다”며 “목사직 보다 더 근

본적인 것이 그리스도임이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

회장 김윤석 목사, 김길(C&MA 전 

감독) 목사, 심종훈(한국총회 부회

장) 목사 등이 축사와 권면을 했다.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도은혜, 성

악가 강성근 손정아 씨가 축가를 

불렀다.

2018년 선교 연합체 성격의 교

단으로 발족한 얼라이언스 한국총

회는 ‘얼라이언스 세계연대

(Alliance World Fellowship, AWF)’

로 연결돼 있다. 미국 C&MA 교단

을 비롯해 세계 96개국에 2,500여 

교회와 50만 성도가 소속돼 있으

며, 세계 53개국에 1200여 명의 선

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특히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소

속한 교단으로 유명하며, 미국 나

약대학교(Nyac, NY), 심슨대학교

(Redding, CA), 크라운대학교(St.

Paul, MN) 등이 얼라이언스 계열

대학이다. 한국총회는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나

사렛성결교회와 협력하며 국내외 

선교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역자

과정(MSP)과 총회신학교를 운영

하고 있다.

전국 317개 대학 1857명의 교

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

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

평연) 교수모임과 동성애동성혼합

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은 20일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동

성애와 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을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차별금지

법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평연과 동반교연은 차별금지

법이 규정하는 차별금지 사유가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해 표현의 

자유시장의 본질을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차별금지법이 차별

금지 사유를 법률적으로 정당화

해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비판할 경우 이를 행하는 

사람들을 반대, 비판한 것과 동일

시하는 해석을 한다”면서 “이로써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특정 가치관을 법으

로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사회

의 최대의 적인 전체주의적인 독

재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

는 대다수 국민을 차별로 몰아 법

적으로 금지, 처벌하게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동성애 옹호 지지의 

자유만 허용되고 반대가 금지되

는 동성애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

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됐

을 때 가져올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도 우려했다.

이들은 “차별금지 사유 지지자

들이 반대 가치관 표현자들을 범

법자로 몰아 민사, 행정, 형사 분

쟁들을 제기할 수 있게 되므로 대

한민국은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

을 정도의 가치관 갈등과 법적 분

쟁의 폭발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

려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국

민의 입을 막고 심지어 모두 차별

금지법 위반자로 몰아 손해배상, 

이행강제금 등 무거운 법적 책임

을 부과하는 법이기에 그 제정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

회장 한기채 목사)가 18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에 대한 온라

인 생중계 토론회를 열고 차금법

의 실체와 한계, 법률·신학적 문

제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기성은 

지난 13일 임원회에서 차금법연

구위원회(위원장 지형은 목사)를 

발족했다.

기성 부총회장인 지형은 목사

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

선 차금법 내 개념과 규정들이 매

우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

별에서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했고, 성적지향 

역시 일반적 이성애 외에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했다.

발제자인 김광수 서울 행복한

교회 목사는 “제3의 성을 합법적

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동성 간

의 혼인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실정법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

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의 적용과 처벌에 있어 지나

치게 피해자 중심인 것도 차금법

의 맹점이다. 누군가 피해를 주장

하면 가해자가 대응하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다. 김 목사는 “차금

법에서는 피해 여부를 피해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증

명하는 기존의 민사 구조와 반대”

라고 밝혔다. 이어 “차금법은 헌

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표

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회적 관

점에서도 건강한 윤리의식과 가

정을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 위원장은 차금법 문제를 교

회 안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사

회와 소통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단순히 교회가 손해를 본다는 인

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시각을 갖

고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낙태죄 폐지’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입법 중단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

구하고 나섰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종교·학

부모·여성 단체가 참여한 42개 시

민단체는 19일 경기도 과천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 “법무부의 낙태 전면 

허용 입법화 추진은 살인을 합법

화하는 것”이라며 “낙태죄 폐지는 

대다수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

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임신 주수

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

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양성평등정

책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사실상 모든 주수의 낙

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모든 주수에서 낙태를 허

용한 나라는 없다. 7개 국가에선 

무분별하게 낙태하지 않도록 낙

태숙려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

라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 강간 등 원치 않은 임신으로 

낙태가 불가피할 경우 모자보건

법 14조에 의해 인공임신중절수

술을 허용하고 있다. 2017년 11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낙태

죄 폐지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의 

답변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모두 소중하다”

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

분”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낙태죄 폐

지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가 퍼

지고 낙태를 쉽게 하는 분위기로 

인해 여성의 인권이 오히려 후퇴

할 것을 우려했다. 단체들은 성명

에서 “인권을 그토록 외치는 정부

와 정당들이 태아의 권리에 대해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다”며 “우리

는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반대하며 남녀 모두 태아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

한다. 어린 생명을 지킴과 동시에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밝은청년여성연합 회원인 최다

솔씨도 이날 발언에서 “자기 생각

을 표현할 수 없는 태아라 할지라

도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선 

안 된다”며 “남녀의 무책임한 방

종으로 만들어진 태아라도 생명

을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연 건강한가족회복연구소

장은 “생명에 대한 경외감 없이 

낙태가 자연스러운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사회인가”라면서 “추 장

관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형법을 수립할 때까지 싸울 것”이

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

은 조만간 태아와 여성의 생명을 

지키려는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

해 ‘한국프로라이프연대’를 결성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 운동

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으로 한국교회의 해외 

단기선교 계획이 대부분 취소되

자 국내에서 대안적 선교활동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선교교육 단체인 미션파트너스 

소속 21세기단기선교위원회는 ‘

코로나 시대와 단기선교’를 주제

로 지난 8~16일 구글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성도와 

목회자, 현장에 있는 선교사로 구

분해 조사했다. 응답자 398명 중 

성도는 220명(55.3%), 목회자·선

교담당자와 선교사는 각각 81명

과 97명이었다.

‘올여름 단기선교 계획은 코로

나19로 어떻게 됐나’는 질문에 성

도 중 14%(31명)가 선교사 재정 

지원, 귀국 선교사와 국내 이주민 

섬김 등 국내에서 대안적 선교활

동을 했다고 답했다. 65%(139명)

는 자신이 소속된 교회의 해외 단

기선교 계획이 취소됐다고 했다. 

목회자 72%도 준비하던 여름 단

기사역을 중단했다고 답했다. 올

해 단기선교 계획 자체가 없었던 

곳도 적지 않았다.

성도와 목회자는 해외 단기선

교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데 공

감했다. 한국교회 해외 단기선교

의 부족한 점을 묻는 질문에 성도

들은 ‘우리 중심의 선교’와 ‘같은 

패턴의 선교’를 각각 33%씩 꼽았

다. 목회자도 우리 중심의 선교

(37%)가 문제라고 답했고 같은 

패턴의 선교(36%)가 뒤를 이었다.

새로운 단기선교 모델로 성도

(38%)와 목회자(30%)는 ‘국내 이

주민 사역으로의 전환’을 강조했

다. 온라인 등을 이용한 창의적인 

선교 방법을 고민하는 노력도 필

요하다고 제안했다. 선교사들은 

한국교회가 단기선교 외에도 선

교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해 지원

(49%)하고 선교적 관심을 잃어버

리지 않도록 이주민 사역을 진행

(26%)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션파트너스 한철호 대표는 

24일 “설문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온라인 포럼에서 단기선교 전략

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색할 예

정”이라고 말했다.

기독 학생과 청년들은 전국적

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확산으로 입학과 학교

생활, 졸업이 주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불과 1년 전

만 해도 이맘때면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목청껏 찬양

과 기도의 소리를 높여 각자의 비

전과 이 땅의 미래를 놓고 기도했

을 이들이다. 이들 다음세대가 어

려운 현상황에 굴하지 않고 온라

인상에 모였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대표 

박성민 목사)는 18-20일 ‘믿음이 

이긴다’(롬8:37)를 주제로 ‘CCC 

온라인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다. 

학생신앙운동(SFC·대표 허태영 

목사)은 19일 ‘질그릇에 담긴 보

배’(고후4:7)를 주제로 ‘SFC방구

석수련회’를 시작해 21일까지 진

행한다. 각각 충남 공주 애터미파

크와 경남 창원 가음정교회(제인

호 목사)에서 송출된 수련회는 온

라인을 타고 전국 각지로 생중계

됐다. 현장에는 정부의 방역 수칙

을 준수한 필수 인원만 참석했다.

각 수련회 설교자들은 공통으

로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게 맞추고 그를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주문했다.

18일 저녁 7시, CCC가 운영하

는 유튜브 채널로 전국 각지의 청

년 4300여명이 접속했다. 박성민 

목사는 청년들에게 항상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했다. 

그는 “우리가 예수를 마음의 주로 

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찬

양하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새로

운 삶,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면서 “예수를 선

택한 믿음의 삶을 살아 각자의 삶

이 의미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CCC 청년들은 19일 성경적 세

계관, 결혼과 가정, 문화, 변증, 상담

과 치유, 선교, 직업 등 11개 분야로 

구성된 ‘선택 특강’을 들으며 각자

의 관심사에 어떻게 성경적인 시

각을 담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CCC 소속 간사들은 올 상반기 

집단 모임과 예배가 어려워진 가

운데 20여개 도시에 흩어진 소속 

청년들을 직접 찾아갔다. 소그룹 

형식으로 모임을 진행하며 코로

나19로 힘들어할 청년들을 보듬

었다. 이들은 모두 13만㎞를 달렸

다. 서울과 부산을 163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19일 저녁 7시부터 진행된 SFC 

수련회에는 전국 중·고등학생과 

청년 800여명이 SFC 유튜브 채널

에 접속해 함께 예배했다.

“차별금지법 강력 반대” 

“차별금지법, 교회 벗어나 사회적 논의로”

“낙태허용 입법화 추진…살인 합법화”

단기선교, 현지선교 재정지원 등 대안 모색

‘랜선 여름수련회’는 뜨거웠다

전국 317개 대학 교수 1857명 성명 발표

기성, 온라인생중계 토론회 열고 법률·신학적 문제 다각도 조명

42개 시민단체 장관 사퇴 촉구…‘한국프로라이프연대’ 결성

미션파트너스, ‘코로나시대와...’ 온라인 설문

CCC, 온라인 2020년 다음세대 여름수련회

예장고신 “전광훈, 이단성 있다”

“‘성도 자신이 곧 한국교회’ 인식 갖고 솔선” 

예장통합 전체 교인 수 10년째 내리막길

C&MA 한국총회 목사 8명 배출

이단대책위 보고서…한기총도 이단옹호단체 규정

예장합동, 코로나19 사태 입장과 산하교회 대응 지침 발표

작년 12월 기준 250만6985명...다음세대 ‘절벽’ 심각

제3회 목사 안수식, “땅 끝까지 복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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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박국-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다

선지자 하박국은 주님께 등

을 돌린 자기 민족이 다른 민

족에 의해 침략당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박국

이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기

다리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지, 또

한 어떻게 그 고통을 극복할 

것인지를 기록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

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

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

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

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

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

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음 곳으로 다니게 하

시리로다”(합 3:16-19).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시려

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의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을 

위해 기도했지만 동시에 재앙

이 오고 있는 것도 알았다. 그

는 고난의 시기에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

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찬양했다. 우리는 힘든 

시기에 희망과 기쁨을 잃어버

릴 수 있다. 하지만 주님이 우

리를 돕기 위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뻐

할 수 있다. 때로는 우리 자신

의 죄와 실수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

을 수 있다. 그때는 주님으로

부터 돌아서서 화를 내는 때

가 아니라 자비, 긍휼을 바라

며 주님께 돌아갈 때인 것이

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서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기도: “주님, 제가 심한 고

통과 아픔을 겪는 이유를 이

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것이 제가 죄를 범하고 그 대

가로 벌을 받아야 한다면 저

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이 고통과 괴로

움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이 고

뇌에서 구하시어 저를 들어 

올리시는 당신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5. 느부갓네살–교만한 태

도로 화를 부르다

성경은 말한다, “느부갓네

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

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

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

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

다”(단4:1-3).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을 알

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고 

찬양하였다. 느부갓네살왕은 

풍요로웠다. 그 때 그는 꿈을 

꾸었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

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

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

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

아 번민하였었노라”(단4:4-

5).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

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순

종하라고 전했다. 그렇지 않으

면 그가 왕위에서 내쳐질 것

이며, 마침내는 들짐승처럼 먹

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단

4:19-27).

하지만 왕은 다니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교만의 영

에 사로잡혔다. 다니엘이 적기

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

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 두 달이 지난 후 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

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

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

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 때에 이 일이 나 느

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

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

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

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

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단4:28-

34).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

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도 한다. 왕은 당

장에 회개하지 않았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잃은 연유가 자

신의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가 회개하고 난 후에야 하

나님은 왕이 잃었던 것을 되

돌려주셨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

보고 혹시 우리가 고난이나 

문제에 봉착한 것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위해 하신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그리고 찬양 드리기보다는 교

만한 태도를 갖고 있었던 이

유가 아닌가를 알아야 한다. 

혹여 그리했다면, 반드시 회개

해야 한다.

기도: “주님, 제가 가진 모

든 좋은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고난이나 고통

을 받는 것은 저의 죄로 인함

인 것을 깨닫고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

요. 기쁨과 평안함으로 채워주

세요. 저를 고통과 괴로움 가

운데서 건져주세요. 제가 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이라

도 변화해야 한다면 제게 보

여주시어 회개하고 변화하게 

해주세요.” 
yonghui.mcdonald@gmail.com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우울증과 영적 치유”“우울증과 영적 치유”(23)(23)

고난의 시기에도 어려움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알고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그동안 안녕하신

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목

사님과 교회와 믿음의 동역자

님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현지소식

아르헨티나는 자가 격리 기

간이 150일이 지나면서 국민

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2단계

에서 3단계로 완화를 하였습

니다. 그런데 상태가 진정되기

보다는 더욱 확진자가 늘어나

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초

기 대응을 잘 함으로 해서 중

남미의 타국가보다 확진자의 

숫자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고 국

민들의 필요도가 높아지면서

부터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멀

리하고 자각격리를 불이행함

으로서 현재 매일 확진자의 숫

자가 7000-8000명의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

된 신규 확진자는 8200명을 

기록하고 전체 누적 확진자가 

32만명에 이루고 있습니다. 정

부에서는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

제와 사회적인 문제 등을 고려

해서 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습

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3월 20

일부터 무려 5개월 동안 자가 

격리와 이동제한과 모든 상거

래를 금지함으로서 기업과 상

업과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기업

과 상점들이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실업자들이 늘고 있습니

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

한 전염병도 문제지만 당장 경

제적인 현실 앞에서 많은 국민

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

습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 강력 총기 

강도 사건, 절도, 납치 도난 사

고 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시위와 데모가 끊임없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

회적인 치안부재의 현실 앞에 

국민들이 이성을 잃어가고 있

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

에서 하루속히 이 땅에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교회와 예배 사역

아르헨티나는 지난 3월 20

일부터 지금까지 종교 활동과 

예배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

다. 또한 교회들이 장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

다, 아르헨티나 교회는 20%정

도가 자체 교회 건물을 소유하

고 있으며 80% 정도는 소규모 

교회들입니다. 또한 자체 건물

보다는 월세로 교회를 유지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

로나사태 이후에 많은 교회들

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교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현지교회도 재정적인 문

제가 충당이 되지 않아서 재계

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

니다. 아르헨티나의 현지교회

들의 상황은 매우 열악한 현실

입니다. 한국이나 미국과 같이 

성도들의 헌신도가 높지 않고 

십일조와 헌금생활을 많이 하

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들이 항상 재정적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Covid-19를 맞이하면서 저희

들은 온라인으로 예배와 교사 

모임, 스탭 모임과 포루모사 

선교지의 사역자 모임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사역을 대면사

역으로 하였으나 Covid-19 이

후에 사역에도 변화를 가져오

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적인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통

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종교 행사와 모임제한, 

그리고 이동 제한 등으로 사

역을 하기 힘든 상황 입니다. 

저희들도 온라인 사역이 아직

까지 서툴고 배워가면서 사역

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원 사역 

아르헨티나의 현실은 초기

에는 통제가 잘되었으나 시간

이 길어짐에 따라서 정부도 통

제를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국민들의 필요도와 반

발이 심해지자 한 단계를 낮춰

서 완화 정책을 2주간 펼쳤으

나 오히려 신규 확진자의 숫자

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

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의 숫자

가 8200명이며 누적 확진자의 

숫자가 32만명을 넘어서고 있

습니다. 특히 부에노스아이레

스시와 부에노스 주에 많은 확

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교지의 코

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 2차 위생

용품 (알코올헬, 마스크, 비누, 

소독약, 치약, 치솔)을 200가

정에 전달을 하는 행사를 가졌

습니다. 또한 추운 겨울철을 

맞이해서 50명의 아동들에게 

잠바와 운동화를 전달해주었

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발

표에 의하면 아동 10명당 8명

의 아동들이 극빈자로 전환하

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극빈 아동

의 숫자가 80% 이상 늘어났다

고 합니다.

이런 선교현장을 돌아볼 때

마다 마음이 진한 아픔이 밀려

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린

이들이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더 이상 고통이 없기를 기도합

니다.

항상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

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목사님

과 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아르헨티나 

■ 기도제목

1.  이 땅에 하루속히 Covid-

19 재앙이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왕래하며 예배 드릴수 있도록

2.  어린이 사역을 위한 장소

를 위해서

3.  각 선교 현장마다 성령님

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4.  온라인 사역(예배, 교사

교육. 사역자 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5.  선교사들의 영육 간에 건

강을 위해서 

장영호 선교사 드림 

luis-chang@hanmail.net

아르헨티나

선교 편지

잠바와 위생용품을 전달받은 아동들 

세이브식스코리안즈운동본

부는 지난 15일 서울 신촌 연세

로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북한에 억류된 6명의 

송환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

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현재 북한에 6명

의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한 옥

살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욱(56) 김국기(66) 최춘길

(61)씨,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

의 탈북민 3명은 중국 단둥과 

북한 접경지역에서 북한 주민 

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 공장

을 운영하며 동포를 사랑한 사

람들이다.

2013년 10월 8일 밀입북 혐

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6

년 8개월째 장기 억류 중이다. 

2014년 10월 체포된 김국기 선

교사와 같은 해 12월 붙잡힌 최

춘길 선교사도 5년 넘게 억류돼 

있다. 이들 세 명의 한국인 선교

사들은 모두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

을 선고받고 구금돼 있다. 탈북

민 3명은 2016년부터 북한에 

억류돼 있다.

운동본부는 “남북관계에 전 

세계가 집중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상황은 

모르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자

국민 송환을 위한 충분한 노력

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18년 남북정

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송환을 요청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인

권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라고 

비판했다. 또 억류자 6명의 생

사확인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

고 올해 안에 송환을 위한 구체

적 계획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

했다.

운동본부는 대한민국 국민 6

명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청와

대 청원과 국제 서명운동, SNS 

릴레이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미션라이프>

“인권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 北 억류 6명 송환 촉구
세이브식스코리안즈운동본부,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 촉구 <10면에서 계속>

뉴저지실버선교회의 3가지 모

토인 △모든 족속을 예수께 △내 

생명 다하기까지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소개했다.

대표 양춘길 목사는 “실버선교

회는 은퇴 후에 남은 생을 하나

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

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며 “사도 바울 같

이 푯대가 하나님나라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지고, 그것을 위해 

믿음의 마지막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면 가장 축복된 삶일 것”이

라고 강조했다.

실버선교는 뉴욕에 1년 앞서 

2002년 뉴저지에서 양춘길 목사

의 발의로 9월에 시작됐다. 33번

의 선교훈련을 통해 782명을 회

원을 배출했으며, 34명의 실버선

교사들이 세계각처에서 사역하

고 있다. 

첫날 박동건 목사(CRM 한국

대표)는 “지도자의 계발”에 초점

을 맞춘 강의를 인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11월 9일까지 매주 월요일 줌으로



위기 속에 성장하는 신앙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증거 해준

다. 혹시 의문이 생긴다면 잠시 손을 놓고 각자

의 과거를 되돌아보라. 언제 나의 믿음이 성장

했는가?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성공했을 

때 나의 영성이 그만큼 발전되었던가? 아니면 

위기를 맞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믿음

이 성장했던가? 아이러니하게 평안할 때 믿음

은 자라지 않은 법이다. 생활이 좀 나아지고 이

제는 살만해졌다고 생각할 때 영성은 식어져

가고 하나님과 멀어져가곤 하지 않았던가? 다

윗이 조금 여유를 부릴 때 그는 간음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여 배가 따스할 때 그들

은 우상숭배에 몰두하게 된다. 최고의 왕 솔로

몬의 신앙은 과연 그의 지혜와 권세만큼 강력

했던가? 아니다. 믿음은 고통 중에 성장하고 

힘든 여정 속에 자라게 된다. 코로나가 하나님

의 의도하신 계획이니 아니니 하는 논쟁에 끼

어들고 싶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코

로나의 위기가 신앙성장의 디딤돌이 되고 있

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코로나사태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

을 새롭게 자각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

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간증을 듣고 있다. 비록 

지갑은 예전에 비해 얇아지고, 수입은 줄어들

었지만 자녀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며 대화

하는 시간이 훨씬 늘어서 아이들을 보다 잘 이

해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다. 결국 우리가 겪는 코로나는 위기를 통한 새

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아

닐까? 실제로 지난 5월 시카고 대학에서 미국

인 85,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63%는 코로나가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교회는 우리 아이들

에게 좌절과 실망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들에

게 더욱 큰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가르쳐야 

하고 이들이 믿음의 성숙과 영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교육이 기능해야 한다. 어떻게 

이를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코비드 세대를 위한 4가지 교회교육의 원칙 

지난 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자

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엄청난 

변화 속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물적, 인적 환경 

속에 자라가는 코비드세대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교육 역시 코로나 이전의 패러다

임과 다른 새로운 접근방법을 도입해야 할 필

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러면 코비드세

대에 적합한 교회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

되어야 하는가? 이번 호에서는 코비드세대를 

위한 교회교육의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언급

하고자 한다 (도표 참조).

첫째, 교회교육은 구속지향적인 방향을 지녀

야 한다. 코로나라는 트라우마는 우리 모두에

게 인생의 근본문제를 되묻게 하였다. 코로나

는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나님은 살아 계신

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코로나 이후의 삶

은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은 성인뿐 아니라 우

리 자녀들도 똑같이 묻게 되는 질문이다. 따라

서 코로나사태를 통해 교회는 아이들에게 하

나님의 창조, 죄, 그리고 구속의 역사에 대해 

의미 있게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 보통 4가

지 질문을 아이들에게 묻고 함께 답을 모색한

다. 

4가지 물음이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우리

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

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지금 맡겨주신 일은 무

엇인가, 또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교회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구속적 계획에 대한 자

각을 바탕으로 이을 위해 하나님은 아이들 각

자에게 사명감을 주셨다는 사실을 철저히 교

육시켜야 한다.

둘째, 성경공부가 삶의 변화를 이끌도록 기

획/운영되어야 한다. 일찍이 켄 햄(Ken Ham)

이라는 성경학자(Already Gone의 저자)는 아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된 이유로, 교회가 성

경을 도덕, 윤리교과서로 취급하여 선악에 대

한 관념을 심어줄 뿐 이를 삶 속에 체화시키지 

못한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견 타당성 

있는 지적이다. 

성경을 읽는데 변화는 없는 삶, 머리는 크지

만 사회적 미숙아를 양산시키는 교회, 아는 것

은 많은데 정작 문제해결력이 떨어지는 삶! 
<15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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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고운가루 한 스아 보리 두 스아가 한세겔이
라는 뜻은 너무나도 귀중한 식량을 헐값으로 
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에 모든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합
니다.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대
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
포된 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
므로 진정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면 놀라

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만 불신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장관처럼 눈앞에 놀라운 구원과 축
복을 보고도 결국 밟혀 죽게 됩니다. 우리가 먼
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복음의 능
력을 온 세상에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
포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음
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기
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왕하7:16-20)화

하나님께서 네 문등병자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습니
다. 본문에서 문둥병자들의 뉘우침과 나라를 
살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
리 민족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잘
살면 되겠느냐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뉘
우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왕궁으로 달
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고 하면서 그 밤에 왕
궁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깊은 진

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이 살고 더욱 풍성
해 부자가 됐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나만 가지
고 있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면서 달려가
서 이 좋은 소식을 온 나라에 알렸습니다. 그래
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
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왕하7:9-15)월

본문은 열왕기하 4장에서 우리 가슴을 시원하
게 하고 우리를 감격시켰던 수넴여인이 다시 한
번 등장해 우리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있습니
다. 4장 38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전 시간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주목할 것은 “네 권속”이라는 단어인

데 이 말은 수넴여인이 책임져야 하는 식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
르지만 나이 많이 들어 죽은 후 모든 권속을 수
넴여인이 책임져야 하는 때 7년 기근이 든 것입
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피하라고 말합니다. 하나
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과 성도를 
책임지고 돌봐주십니다.

거할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왕하8:1)  수

하나님께서 기근을 명하시니 그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7년 기근을 알려주셔서 수넴여인
이 미리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수넴여인과 온 가족들
이 블레셋 땅에서 7년을 우거하는데 당시 블레
셋은 유다의 남서쪽에 있고 강우량이 적절해서 
농사짓기에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남편은 

없고 그 땅과 집을 다 놔두고 이방나라로 간
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사
람이 말하니까 즉시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하
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
이 일어납니다. 7년 동안 블레셋에 거하면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즉
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이 이뤄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체험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왕하8:2-29)목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기근을 피해 집과 전토
를 놔두고 간 것을 찾으러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러나 땅을 돌려받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었습
니다. 그런데 그 때 왕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가 바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놀라 “왕이여 이는 그 여
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관리자에게 명

해 모든 것을 다 주고 이제까지 얻었던 소출까
지 다 돌려주라고 합니다.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
까? 수넴여인이 왕에게 갔을 그 때 왕과 게하시
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신 분이 누
구십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하는 자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책임지시고 축
복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왕하8:3-6)

본문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의 벤하닷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의 군대
장관 하사엘을 보내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주
실 수 있는지를 엘리사에게 여쭤보려고 오는 
과정 속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엘리사가 이
방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엘
리사가 왔다는 소문이 금방 왕궁에 들어가서 
그 나라 왕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오
고 있습니다. 아람왕 벤하닷은 수도 없이 이스

라엘을 침범해 괴롭히던 왕이었는데 병이 드니
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수많은 예물을 갖
고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한 사람 엘리사의 하
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모습을 통해 이방 
나라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천하지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것
입니다.

여호와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왕하8:7-9)토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코비드(COVID-19)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2)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구속지향적 방향으로, 성경공부가 삶의 변화 이끌도록 
가정과 연계, 사회적 정서적 자질 가르치고 실천하게



<14면에서 계속>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성경공

부 시간이 쓰여지고 있지는 않은

가? 성경을 달달 외우면 교육목

표가 달성되었다고 생각되지 않

은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이

들이나 교회 다니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차이가 없게 되었다. 왜 

그런가? 바로 성경이 삶에 적용

되도록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

다. 예수님은 삶의 적용을 늘 강

조하셨음을 기억하자.

셋째, 교회에서 아이들의 사회

적 정서적 자질을 가르치고 실천

하도록 하자. 코로나로 교실에서 

대면교육이 폐쇄되자 교육당국에

서 가장 걱정한 것이 아이들의 정

서/사회성 능력이 떨어진다는 우

려였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온라

인교육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

들의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라는 지침

이 매일 시달되었다. 왜 그런가? 

교육은 지적 함양에만 초점을 두

는 것이 아니라, 전인교육을 지향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지혜(지적 성장)와 키(신체적 성

장)가 자라가며 하나님(영적 성

장)과 사람(사회적/정서적 성

장)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

다(눅2:52)고 하시지 않았던가? 

교육은 함께 어울리고 사회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는 

교회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능력

을 키우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

으면 안된다. 이러한 능력을 어

떻게 교육시킬까? 차후에 자세

한 설명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연계되는 

교회교육의 중요성은 특히 코로

나시대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치지 않다. 코로나로 재택근

무를 하고, 모든 활동이 집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것 

또한 위기이자 기회의 요인이 

되었다. 위기라 하면 가정폭력

이 증가하고, 세대간 불협화음

으로 으르렁대며 아이들의 정서

적 불안감이 증대하고 심지어는 

자살율이 높아진다는 소식도 있

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온다. 바로 가정제단을 함

께 쌓고 부모와 자식간, 남편과 

아내간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결과도 있

다. 코로나시대 교회는 가정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hlee0414@gmail.com

훼이스선교회(회장 전희수 

목사)가 지난 8월 9일 오후 8

시 각 나라 선교사들과 줌으로 

대면하며 선교보고 하는 시간

을 가졌다.  

동 선교회 중점사역인 세계

가정기도운동 및 선교사역이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방법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나라 

선교사들은 ZOOM을 통해 선

교소식과 코로나19 상황을 나

눴다.

권케더린 목사(사무총장) 사

회로 황영진 선교사(엘살바도

르) 기도, 전희수 목사(회장) 

인사말로 시작해 각 나라별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파라과이 이명화 

김기석 선교사, 엘살바도르1 

황은숙 황영진 선교사, 엘살바

도르2 조정연 손.  선교사, 과

테말라 박윤정 장경순 선교사,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 네팔 

새빛들이 Shanta, 대구 신동숙 

원장 김삼수 목사 등이다.
<기사제공: 훼이스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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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결

혼하지만 실은 결혼 이후에 더 

많은 불행을 경험합니다. 행복

을 위한 결혼이 불행을 위한 

결혼으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

는 간단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부

는 원래 남남이 만나 갈등하면

서 사는 관계입니다. 부부는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서

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부

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갈등

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갈등을 

서툴게 풀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나름

대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후회하게 되고, 후회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절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역할이 너무 서

툽니다.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갈

등이 증폭됩니다. 사랑하는 기

술도 서툽니다. 마음에는 사랑

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을 표현하는 대화법이 서툴러

서 오해를 낳고 아픔을 겪습니

다. 그 결과 사랑은 사라져 버

리고 미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

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꼽으라면 나는 서슴없이 아버

지 어머니 노릇이라고 말합니

다. 많은 자녀들이 자녀 노릇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

하지만, 사실 자식 노릇보다 

부모 노릇이 훨씬 더 어렵습니

다. 자녀들은 자신들보다 부모

들이 더 큰 고충을 겪고 있다

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 중

에 부모가 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

하고 난 후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절로 부모가 된 것입니다. 

고달픈 부모로서의 인생은 이

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 부모의 역할이 무엇

인지 모르고 엄마 아빠가 됩니

다. 그러다 보니 첫아이를 키

울 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

다. 아빠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모델로 삼고, 엄마들은 자신의 

친정어머니를 모델로 삼습니

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아

버지나 어머니처럼 행동합니

다. 다행히 부모 역할을 올바

로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

로 부모 노릇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

도 그 정도면 다행입니다.

문제는 어그러진 부모의 모

습을 보고 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올바른 역

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

신의 부모됨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부모의 그릇된 모습을 답

습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를 

보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으면 아버지학교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으면 어머니

학교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

다. 자녀들을 위하여 참석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하여 참

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

게 부모 노릇하는 법을 배웁시

다. 장차 천국에 가면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던 자

녀들에 대하여 결산하실 것입

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

고, 아버지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고 외치는 아버지들의 소

리가 가정 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고,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오

늘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

할 거예요!” 아내와 어미니 역

할을 하면서 완전히 지쳐버린 

여인들, 자신의 존재조차 잊어

버리고 사는 여성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

온 어머니들을 위한 어머니학

교는 여성들에게 잃어버렸던 

꿈과 소망을 회복시켜드립니

다.

행복한 부부, 자녀에 대한 

좋은 부모되기가 쉽지 않습니

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부부제

도를 만드셨습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려고 가정

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부

는 행복해야 하고, 가정은 작

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것이 부부와 가정에 대한 하나

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가정이 저절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

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부

부는 각자 행복한 관계를 만들

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

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

하면 부부와 부모자녀의 관계

는 불행해지고, 가정은 지옥이 

되고 맙니다. 

가정선교를 통하여 부부간 

부모자식간의 갈등이 해결되

어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복

음화 될 때 행복한 부부, 좋은 

부모, 진정한 축복의 가정천국

이 이루어집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가정선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버지 어머니 노릇
자기부모의 그릇된 모습 답습할 때 피해자는 자녀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15.가정 천국

훼이스선교회

선교 소식

COVID-19 세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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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목록’ 같은 건 잊어라

시장조사 회사인 포커스라이

트의 여행 애널리스트이자 ‘워

크-라이프 밸런스’ 코치 클라우

디아 엉거는 온전한 휴식을 위해

서는 자신의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BBC에 일상에서 오는 문

제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나무를 보

느라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마

찬가지”라고 말했다.

당신이 다른 곳으로 휴가를 떠

났다면 자질구레한 집안일을 하

거나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는 일 

같은 것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러니 스테이케이션을 즐길 때도 

이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하자.

‘내 시간’을 최우선으로 하라

샌디에고에서 요가 강사로 일

하며 자기개발에 대한 글을 쓰는 

레나 슈미츠는 여행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휴

가를 즐길 것이라는 것을 알리라

고 권한다.

핸드폰 자체를 끄거나 적어도 

알림을 끈 상태로, 업무 이메일

에는 부재중 알림메일을 설정한 

뒤 습관적으로 메일함을 체크하

지 않도록 하자.

물론 음악이나 팟캐스트 청취 

또는 그동안 놓친 최애 프로그

램 시청 등 당신의 즐거움을 위

해서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것

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에 대해 엉거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

이 원하는 일들을 먼저 할 수 있

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

보라

당신이 도시에 살고 있건 시골

에 있건, 대부분이 그렇듯 습관

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을 가능

성이 높다.

심리학자들은 종종 간단한 행

동으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에

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에 주목

하곤 한다. 가령, 늘 가던 식당에 

가더라도 다른 자리에 앉아본다

거나, 늘 가는 장소라도 다른 시

간대에 방문하는 것이다.

엉거는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

에서 벗어나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행동에 한층 더 깨어있는 

자세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

다. “자신 그대로 순간을 사세요, 

오직 그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

에 집중하면서요.”

자신을 돌보라

자신을 보

살피는 일은 

스트레스 해

소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 

슈미츠씨 역

시 이에 동의

하며 “본인 

스스로를 가

꾸는 일은 스

트레스 관리

에 최고의 명

약”이라고 말했다.

집에 욕조가 있다면, 온갖 귀

한 목욕용품을 풀어넣고 자신만

을 위한 사치스러운 시간을 즐겨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슈

미츠는 여기엔 한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없다며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 자연환경을 

즐기는 것이 똑같은 재충전 효과

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케이션에도 예산이 필

요하다

당신은 이미 비행기 표를 사

는 비용, 숙소에 들어가는 비용, 

또는 교통비를 아꼈다. 그렇다면 

스테이케이션을 즐길 때 당신이 

아낀 이 비용의 일부를 쓰지 않

을 이유가 있을까?

굿위드머니(Good With 

Money)란 웹사이트를 운영 중

인 로리 켐벨은 “스테이케이션 

중에도 다른 곳에서 휴가를 즐길 

때같이 외식을 하라”고 권한다.

요리를 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

다면, 쉬는 동안에는 완전히 요

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고려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

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면 평소에는 자주 접할 수 없던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온갖 정

성을 들인 음식을 준비해보는 것

도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캠벨씨는 또, 새로운 장소로 

휴가를 떠나기 전에 설레는 마

음으로 새 옷을 장만하듯 자신

에게 새 옷들을 선물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

했다.

호캉스나 실내에서 캠핑을 즐겨라

만약 정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

다면 예산에 맞는 호텔을 예약

해보는 건 어떨까? 슈미츠는 “평

소에 정말 가보고 싶었던 식당

들을 예약하고, 매일 한두 군데 

정도 가고 싶은 장소를 정한 다

음, 아침저녁으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동네를 탐색해볼 것”을 추

천한다.

예산이 충분치 않다면 집안에

서 캠핑을 시도해볼 수도 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거실에 있는 가구들을 치우고 매

트리스를 펴는 ‘모험’을 아주 좋

아할 것이다. 또 야외에서 캠핑

을 할 때처럼 담요를 가지고 그

림자놀이를 하며 알고 있는 무

서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당신이 어떤 것을 하기로 결

정하던지 시간은 금이라는 사실

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이렇게 

귀한 시간을 펑펑 쓰는 것이 어

쩌면 가장 사치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너무 빽빽하게 스케줄을 잡는 

대신 느린 하루를 살아보라. 집

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따로 잡아보는 것도 좋다.

엉거는 “개인이 자신에게 맞

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른 사람들이 어

떤 방식을 따른다고 그 방식이 

내게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는 충고를 전했다. 그러

므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

고 싶은지는 내 내면의 소리를 

따라 결정하자.

만약 올해는 집을 떠나지 않기

로 결정했다 해도 당신이 그토

록 기다리던 휴가계획을 절충해

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

려 더 충분한 휴식을 누리게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떠나지 않아도 휴가 즐길 수 있다!
BBC, 코로나19시대에 누릴 수 있는 성공적 “스테이케이션” 지침 소개

집에서 즐기는 휴가라는 의미의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은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행업계를 송두리째 흔

들어놓기 전부터 이미 유행하고 있었다. 소비자 사기관 민텔의 선

임 여행애널리스트 말로 드 브리스는 BBC에 2008년 금융위기 이

후 많은 여행자들이 여행반경을 좁히는 방식으로 휴가비용을 줄여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새로운 위생관념과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규칙

이 소개되고 여전히 국경 문을 굳게 걸어 잠근 나라들과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는 올해 스테이케이션은 그 어느 때보다 인기

가 높을 수밖에 없다. 당신의 성공적인 스테이케이션을 위한 몇 가

지 팁을 소개한다(Some tips for your successful staycation).

할 일 목록 없애고 내 시간, 나를 최우선으로
습관에서 벗어나 주변 둘러보고 예산 세우기

예전에는 ‘황제의 병’이라

고 했던 통풍은 기름진 음식

을 먹고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던 귀족 계층에서 흔했다고 

한다. 요즘은 서구화된 식생

활로 인해서 미국에 사는 한

국인들에서도 통풍을 흔히 볼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인의 약 1%가 통풍을 앓고 

있다. 특히 40세-50세 나성에

서 흔하고 여성에게는 드문 

질병이다.

-개인 사업을 하는 50대 초

반의 전 모 씨는 밤에 잠을 자

다가 발가락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통증이 너무 심했던 

나머지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심하게 

부어있었다. 간밤에 한국에서 

온 고등학교 동창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취기

에 발가락을 다쳤다고 생각하

고 약장 속에 있던 타이레놀 

두 알을 꺼내 삼켰다. 하지만 

통증은 전혀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었고 점점 더 심해져서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결

국 일어나자마자 병원을 찾아

왔다. 전 씨는 평소 고혈압을 

앓았지만 약물로 잘 조절되었

고 고지혈증으로 2년 전부터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담배

는 피우지 않지만 술은 가끔 

마시는데 한번 마시면 과음하

는 편이다. 운동은 평소에 열

심히 했지만 육식을 즐겼다. 

검진상 전 씨는 오른쪽 엄지

발가락 상단부가 심하게 부어 

있었으며 열이 많이 났고 만

질 때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엑스선 검사상 골절은 없었

다. 전씨는 통풍성 관절염으

로 진단받고 통풍에 관한 약

을 처방 받았다. 전 씨의 증상

은 즉시 호전이 되었고 다음 

날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

었다. 전시는 혈액검사에서 

혈중 요산 농도가 높게 나왔

고 이에 따라 예방 목적으로 

통풍약을 계속 복용하도록 권

유받았다. -

통풍이 생기는 원리는 혈중 

요산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을 

때 요산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데 혈액속의 백혈구에 이 결

정체가 반응하면서 심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절이 붓고 화끈화끈 

달아오른다.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족관절 등인데 드물게 

무릎관절에 생기기도 하고 신

장이나 요로 부위 요산이 침

착해서 요로 결석을 만들기도 

한다.

통풍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인 요산은 퓨린이 많이 함유

된 음식(동물의 내장이나 청

어, 고등어와 같은 생선류)을 

많이 먹는 경우에도 생성될 

수 있고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를 통해서도 만들어진다. 

따라서 음식 조절만으로는 예

방에 한계가 있고 신체 내에

서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과거에는 통풍치료

를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통

풍이 재발해서 관절에 큰 결

절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

었는데 요즘은 조기 치료로 

이런 환자를 거의 볼 수 없다 

통풍 증상이 의심될 때는 빨

리 약물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383-9388

건강 길라잡이

통풍

이영직
내과전문의

요산 결정체가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심한 염증


